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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 뉴스 
병원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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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용 SPC 트레이너
신보라 재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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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A 3X3 ASIA CUP 2022
COUPANG PLA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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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공식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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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side 의료진 소개
원장 인터뷰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의료진
비수술적 치료부터 고난이도 수술까지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6 7

정형외과 금정섭 병원장

[전문분야] 토미존 수술(UCL), 어깨, 팔꿈치, 상지의 스포츠 손상 및 퇴행성 
관절질환, 관절내시경, 인공관절 및 스포츠 외상 치료 등

現) (사)한국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장
現) LG 트윈스 필드닥터
現) 한화 이글스 의료자문의

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

[전문분야] MBO, 발목 불안정 족관절 수술, 족부/족관절 정형외과, 하지골절, 
근육, 인대, 연골손상, 발목관절경, 인공관절 무지외반증, 당뇨병성 족부 질환 등

現) 대한민국농구협회 의무위원회 위원장
現) K리그 의무위원회 위원
現) 서울 이랜드 FC 팀 주치의

정형외과 한우솔 원장

[전문분야] 어깨, 팔꿈치, 상지의 스포츠 손상 및 퇴행성 관절 질환,
관절내시경, 척추질환, 인공관절 및 스포츠 외상 치료 등

前) 네온정형외과 견주관절 및 스포츠의학 전임의
現) 김포 FC 팀닥터
現) KBO 두산 베어스 필드닥터

내과 최혜진 원장

[전문분야]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 갑상선

前)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래부교수
前) 서울 송파병원 내과 과장
前) 연세무척나은병원 내과 원장

정형외과 차민석 병원장

[전문분야] ACL 십자인대 파열+ALL 전외측 인대 치료, 스포츠손상 및 재활, 
십자인대 재건, 반달연골수술, 관절내시경, 인공관절수술, 고관절, 무릎, 단지증 등

現) 국제축구연맹 FIFA 인증 스포츠 전문의
現) 전주 KCC 프로농구팀 주치의
現) 김포 FC 팀닥터

정형외과 김상범 원장

[전문분야]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 하지골절, 근육, 인대, 연골손상, 발목관절경, 
당뇨성 족부 질환, 하지혈관, 정맥통증, 척추질환

前) FIBA 3x3 농구 아시아컵 남자 국가대표 팀닥터
前) 20년 도쿄 올림픽 남자농구대표팀 팀닥터 
前) 21년 FIBA ASIA CUP국가대표 농구팀 주치의

영상의학과 이은채 원장

[전문분야] T/MRI 영상진단, 초음파 영상진단, 일반촬영 영상진단

前) 윤서병원 영상의학과 원장
前) 티케이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과장
前) 차의과대학교 영상의학교실 외래조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건승 원장

[전문분야] 전신마취, 척추마취, 초음파 유도하 부위마취, 수면마취, 통증의학 등

前) 항공우주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장
前) 굿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前) 제일정형외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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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수술받은 경험은 의사가 아닌 
환자로 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원장 인터뷰

안녕하세요. 족부, 족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 김상범입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2020년도에 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오게 됐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을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체대를 졸업했고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운동의 끈을 놓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운동
들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접했기 때문에 그 운동의 생리나 운동하면서 당하는 손상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
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안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아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도 
안전을 책임져줄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며 의학을 통해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확
한 진단을 내려주는 것은 의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환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의사의 존재 이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질병을 찾아내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제가 진료하는 족부, 족관절 분야의 경우, 의학적으로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
문에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 보면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환자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진료 시간을 짧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은 경험이 진료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제가 수술을 했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응급실에서 더 심각한 손상의 환자들을 봤을 때
도 사실은 감정이입이 잘 안되었습니다. 의사 일을 계속하다 보면 환자의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 제가 직접 마취도 당해보고 수술도 겪으면서 ‘수술 이후에 상처 부위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나 또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느꼈고 수술 이후에 통증들을 수개월간 경험하면서 환자분들의 
입장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가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환자의 대부분이 스포츠 선수인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인 분들이
나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손상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의 몸을 만져보고 어떤 부분
이 불편하다는 것들을 진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장비를 통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환자분들이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왔을 때 정확한 진료, 좀 더 퀄리티 있는 진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김상범이라는 정형외과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연구하
고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족부 정형외과 의사가 되도록 하
겠습니다.

약력
• 現)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정형외과 원장
• 국제축구연맹 FIFA 인증 스포츠 전문의
  (FIFA Diploma in Football Medicine)
• 前) 210 정형외과 원장
• 前) TK 정형외과 족부센터 과장
• 前) 울산의대 아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을지병원 인턴 수료
• AO trauma Advanced course 수료
• 대한 정형통증의학회 TPI 수료
• 20년 도쿄 올림픽 남자 농구팀 팀닥터
• 21년 FIBA ASIA CUP 국가대표 농구팀 주치의
• 22년 FIBA 3x3 농구 아시아컵 남자 국가대표 팀닥터
• 대한 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 정형외과 스포츠학회 정회원
• 대한 족부 족관절학회 정회원



10 11PART 01             PEOPLE INSIDE 인터뷰

./0$%&$$!""#$%&"'()
'()*+,'*-

약력
• 現)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정형외과 원장
• 前) 네온정형외과 견주관절 및 스포츠의학 전임의
• 前)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AO trauma principle course 수료
• 대한 정형통증의학회 TPI 과정 수료
• 대한 정형외과 초음파학회 근골격계 초음파 상지 
   Adcanced course 수료
• Z*BIKE Shoulder and Elbow Update 수료
• 現) 김포 FC 팀닥터
• 現) KBO 두산 베어스 필드닥터
• 대한 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 스포츠의학회 정회원
• 대한 견주관절의학회 평생회원
• 대한 관절경학회 정회원

치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어깨, 팔꿈치 관절 그리고 
상지 스포츠 손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의 장점이요? 글쎄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오기 전에 야구선수들을 유소년
부터 프로선수까지 많이 봤었고, 특히 신인 선수가 지명될 때 거의 모든 구단의 
메디컬 체크를 같이 참여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뿐만 아
니라 통증으로 불편하신 일반인 분들부터 고령의 환자분들까지 많은 케이스를 
접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비수술적인 치료방법부터 수술 후 환자분들 재활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두산베어스 필드닥터로 활동 중이신데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필드닥터는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기 중 공
에 맞거나 선수들이 뛸 때 통증을 느끼면 트레이너 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를 하
게 됩니다. 체크 중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겠다 싶거나 야구공에 맞아서 급성
으로 골절이 생긴 것이 명확할 때는 심판의 사인에 의해서 필드닥터가 투입돼서 
진찰을 합니다. 그다음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을 어레인지 
해서 선수를 이송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은 훌륭하신 원장님들이 계신 것이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나눠서 진료를 하다 보니, 한 종목에서도 각 부위별로 따로따로 나눠
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료부터 진단,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치료 후에 환자분들, 특히 선수분들 같은 경우 SPC(스포츠 퍼포먼스 센터)
가 같이 있어서 재활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트레이너와 의
료진이 함께 선수의 재활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분들
이 필드로 복귀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부분은 환자분들의 요구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는 경
기장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 되며, 일반인은 통증 없이 운동을 다시 즐길 수 있
을 정도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치료를 마치거나 수술 이후 통증이 없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이미 다쳤을 때나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다치지 않게 재활을 하는 것이 복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수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에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이 가장 자신있는 진료과목은요?
자신 있는 진료과목을 하나로 특정 짓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깨 관절의 질환
은 자신이 있습니다. 어깨질환은 한 부분의 문제로 발생하기보다는 주변과 복합
적으로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라는 관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고 견갑골에서 주변에서 잡고 있는 근육의 밸런스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요. 이와 같이 복잡한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 다방면의 연구를 지속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덕분에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환자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해서 첫 방문 후 치료를 받으면 바로 좋아
질 거라고 기대시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진행하고 한 번 만에 좋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치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 다양한 치료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
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도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오는 경우가 많
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맞는 치료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
원하여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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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내과를 맡고 있는 최혜진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10대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오다 보니 또래에 비해 낮은 키로 고민을 갖고 있는 환자분의 
원인을 통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성장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인분들의 경우 골다공증이
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보고 있고 만성질환과 관련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의사로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픈 면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며 공감
해야 빨리 진단할 수 있고 치료 방법도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마음을 다 하는 게 저의 장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환 별로 환자들의 반응이 다르고 표현방식도 다른데, 질환을 정확히 찾아내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는게 가장 원칙적이
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모든 의사들에게 해당이 되는 생각입니다.

들어주는 게 중요하겠군요, 소통이 오고 가면서 뿌듯했던 케이스가 있다면요?
네, 공감하고 많이 들어 드려야죠. 훌륭하신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경험에 비하면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동안 봐오면서 아팠던 아이들이 다 좋아져서 성인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 친구들에게 굉장
히 애착이 많이 갑니다. 최근에 환자분의 폐사진을 통해 암을 발견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병원 홈페이
지에 남편분이 ‘폐 사진에서 암을 발견해 주셔서 와이프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
다. 원장님’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것처럼 중증질환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했
을 때에 굉장히 예우가 좋았던 케이스들은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병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와서 놀랐는데, 굉장히 좋은 진단적인 도구들과 의료기기들이 갖춰져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좋은 시설 장비와 거기에 걸맞은 훌륭한 스태프 선생님들이 계신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
다. 내과도 환자분들 케어 면에서 다른 원장님들의 실력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진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 現)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내과 원장
• 건국대학교병원 내과전공의 수료
• 건국대학교병원 내과전문의취득
• 前)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래부교수
• 前) 서울 송파병원 내과 과장
• 前) 연세무척나은병원 내과 원장
• 대한류마티스학회 정회원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
• 대한내분비학회 정회원

의사로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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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공식지정병원

병원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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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3 농구 아시아컵의 숨은 주역, 김상범 원장
사상 첫 남녀 3x3 농구 대표팀 동반 출전으로 주목을 받았던 FIBA 3x3 농구 아시아컵 
2022에서 남자 3x3 농구 대표팀이 2018년 이후 4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남자 대표팀 8강 진출 뒤에는 김상범 팀 닥터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다. 

5대5 대표팀에서도 팀 닥터로 의무 지원에 나섰던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상범 
원장은 농구가 좋아 사비로 이번 3x3 농구 아시아컵 현장에 동행했다. 김 원장은 광주 
조선대 소집훈련부터 대표팀 선수단의 몸 상태를 돌봐줬고,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밤낮없이 선수단 치료에 집중했다.

3x3
 농
구 
아시

아컵
 남
자 
대표

팀

강양
현 
감독

김상범 원장

3x3 농
구
 아

시
아
컵
 남

자
 대

표
팀

3x3 농구 아시아컵 여자 대표팀

하도현 선수

김정년 선수

박민수 선수

석종대 선수



COUPANG 
PLAY 
SERIES
김진수 병원장, 
쿠팡플레이 시리즈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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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16일 EPL의 토트넘 홋스퍼, Laliga의 
세비야FC, 팀 K리그가 참가한 쿠팡플레이 초청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큰 호응과 함께 마무리 됐다.

이 번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의료지원은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KOSSM에 의해 구성되었다. 13일 토트넘 
홋스퍼와 팀 코리아 경기를 포함 16일 토트넘 핫스퍼와 
세비야FC 경기 모두 코리아정형외과 은승표 Medical 
coordinator 중심으로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 경기닥터 등 실전경험 풍부한 전문인력 구성을 
통해 KOSSM의 의료/의무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19PHOTO

왼쪽부터 충남대학교 정형외과 강찬 교수, 
코리아 정형외과 은승표 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



SEVILLA FC 
MEDICAL 
TEST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럽 명문 축구클럽을 만나다

1890년 창단한 세비야FC는 1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세비야 동부 특유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클럽이다. 레알 베티스와 
오랜기간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맹주 자리를 놓고 다투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라리가 우승은 1회(1945-46 시즌)로 많지 않지만, 
UEFA 유로파리그에선 6회 우승, 역대 최다 우승한 명문구단이다.

세비야FC 선수단 팀닥터 Jos  Ram n Pineda Gulli n를 중심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3일간 진행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김진수 병원장과 차민석 
병원장, 내과 최혜진 원장을 비롯한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장원봉 실장 
등이 메디컬 테스트를 통한 교류를 경험했다. 

세비야FC 클럽내 메디컬 테스트와 다른 점을 비교해보는 등 의학적 지식 
교류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걸로 전해진다. 이에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은 “국내 스포츠의학의 장단점과 유럽리그의 오래된 리그운영 
경험에 의한 스포츠의학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국내 스포츠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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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정수용 트레이너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장원봉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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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석 병원장, 한우솔 원장 김포FC 팀닥터 위촉
2022년 7월 26일 '김포FC VS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무릎전문의 차민석 병원장, 
현) 두산베어스 필드 닥터 한우솔 원장이 김포FC 팀닥터 위촉식을 가졌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2022시즌 김포FC 공식 지정병원으로 함께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러 스포츠 구단에서 얻은 의학적 노하우를 보다 건강한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구단에 적극 제공하고자 한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 병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한우솔 원장

김포FC 서영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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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8$ 전문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며 외래 내원고객의 진료안내와 고객감동을 
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5병원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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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먼저
진료를 준비하는
외래간호팀



3ABC8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돕기 위해 소변, 혈액 등을 
이용하여 의학적 검사를 진행하며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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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검사와
결과 검증,
진단검사팀

진단검사실
남혜리 임상병리사



FoCus
병동특집 
김기현 SPC 센터장 
정수용 SPC 트레이너
신보라 재무팀장 
2022 상반기 신입 숏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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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병동을 이끄는

마음속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밤을 지키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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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다

정미라 팀장
최미란 주임 간호사
김혜진 간호사
유경선 간호사

병동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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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병동을 이끄는
간호사다

37병동특집

“어설프게 대학 이름 보고 등록할 생각말고, 간호과가 아니면 
차라리 조무사 학원을 등록해.”병원 행정 업무 일을 하시던 아빠의 

한마디였고, 이 말이 내가 지금까지 간호사일을 하게 된 첫 시작이었다.

나는 어릴적 딱히 꿈이 없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성적에 
맞춰 IN 서울만 하자.'가 나의 목표였다. 근데 아빠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합격통지서를 내밀어도 간호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금을 받지 못했다. 고민하던 중 자식 모르게 원서 접수해두었던 
아빠 덕분에 간호과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처음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살면서 밤을 
새어본적 없는 내가 나이트 근무 버티기란 허벅지에 바늘 꽂힐만큼의 

고통이 따랐고, 사교성 부족한 내가 선임들 틈에서 살아남기란 
슈퍼마리오 끝판왕 쿠파깨기와 같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처음 1년...함께 울어준 동기들 덕에 버텼고 그 후 1년은 함께 웃어준 
동기들 덕에 버텼다. 그렇게 1년, 1년 시간이 지나 어느새 18년이 

되었다. 이제는 나의 마지막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시작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인연도 동기 덕분이다.

좋은 동료, 선후배는 힘든 직장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원동력이 됨을 나는 믿는다. 

인성과 팀원간의 합을 중요시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 병동을 이끌고 있는 나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동 팀장 정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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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하고 내가 하루에 보는 환자만 수십 명인 덕에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정말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퇴근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도 가족 중 누군가의 병간호를 하며 그런 수술은 처음이라 온 가족이 
불안해할 때 그 병원의 병동 간호사가 와서 신경 써주며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고마운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에 나의 병원 생활은 단순히 출퇴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 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 병원의 이미지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신경 쓰며 일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원장님들 보다 얼굴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병동 간호사다. 수술 자체가 처음인 환자도 있고, 보호자가 
없이 혼자 수술하러 온 사람도 있다. 나에겐 여러 명이지만, 그들에겐 난 한 
명의 간호사인 것이다.

퇴원해서 누군가 “그 병원 어땠어?”라고 묻는 말에 “거기 직원들 친절하고 너무 
괜찮아. 아프면 거기 꼭 가봐.” 혹은 “야!! 거기 가지마!! 엄청 별로야!!”라는 
병원의 이미지가 나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책임감을 안 가질 수 
없다.

나는 내 직업을 좋아한다. 어쩌면 아픔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목적은 
같겠지만,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이 간호사가 아닐까? 당장 무언가가 바뀌진 않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 좋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39병동특집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간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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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호사다.

누구나 대입을 앞두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나 같은 경우,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과도 고려했지만 간호사일을 하는 언니와 부모님의 권유도 있던 탓에 
내 의지보다 타의로 간호사가 되었다. 간호사 경력도 올해로 16년이 되었고 졸업 후 입사한 
첫 병원을 10년을 다녔었는데 첫 직장 병원생활을 뒤돌아보니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이 
아쉬웠는지 찬찬히 곱씹어 봤다.

나에게는 사람이 남았다.

근무 당시 선후배가 이제는 인생을 함께하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지금도 첫 직장에서 
얻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우리끼리는 말하곤 하는데 그래도 첫 직장에서 얻은 간호사가 
갖고 있어야 할 태도, 실무능력, 인간관계 등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직장까지 크게 무리 없이 
지내왔던 것 같다.

물론, 내게 처음으로 애사심을 느끼게 해준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도 사람이 남았다. 예전과 
달리 같이 일하는 동료가 사람으로 남았다는 의미 보다 현재는 내가 간호하는 환자에 대한 
기억과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남아있다.

지금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직 중이지만 병동에서 일을 할 때 환자들이 병원생활에서 느끼는 
궁금증, 불편함, 그 외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환자들도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고, 덕분에 나라는 사람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만족하고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든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고민 끝에 타의 반으로 
선택한 간호사의 길이 내 천직이 맞는 것 같다. 얼마 동안 간호사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간호사로서 지내는 동안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간호사, 설명을 잘해주고 마음속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간호사, 따뜻한 김혜진 간호사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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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음 속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긁어 줄 수 있는 

간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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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간호사가 되고자 다짐했었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삶과 일의 무게에 짓눌려 그저 하루를 견뎌내며 쳇바퀴 속 다람쥐처
럼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따스함과 차가움, 쓸쓸함과 즐거움도 모를 정도로 무채색의 간호사가 되어버렸다. 그렇
게 몸과 마음을 다 소진한 뒤, 결국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태풍처럼 일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하나하나 처리하며 성취감을 느낀다. 반면, 나
는 차분하게 계획한 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매일 입원, 퇴원, 회진, 진료, 수술 등 많은 일
이 쉼 없이 몰아치는 주간 근무가 내게 큰 공포로 다가왔었기에 다음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내가 지향했던 간호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다. 
바로 이곳!!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동 나이트 킵 간호사였다.

고요한 밤, 적막이 감도는 병원의 밤을 으스스하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낮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확인하
고, 혹시 빠뜨린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바쁠 다음 날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는 병원의 차분한 밤을 좋아한다. 사
람들의 눈에 띄는 멋지고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임을 알기에 나는 그 일들을, 병원의 적
막한 밤을 좋아한다.

看護(간호)란 한자로 보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순간 간호의 영역이 넓어져 환자를 보고 돕는 일 이외의 것들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나
는 이 밤을, 어둠이 짙게 깔린 병동에서 간호라는 단어 그대로 환자를 보고 필요한 것을 찾아 돕는 일을 하며 보낸
다. 이 밤의 여유로움이 내게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친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손 또는 발의 움직임이 편하지 않은 환자들의 손발이 되어 혼자서 하기에는 불편한 일들을 도와주고 혼자서 움직
이기에는 위험한 일을 대신하고, 조용한 적막 속에서 모든 신경이 아픈 부위로 향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이해하
며 그에 맞는 처치를 하여 고통을 달래주는 일이 나는 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항상 다음 듀티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쁜 와중에도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병동 동료들, 이런 병동 간호사들을 위해 항상 나쁜 비나 
힘든 비를 대신 맞아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우산 같은 병동 팀장님,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마주하는 병원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나의 노력을 웃음과 고마움으로 보답해 주는 환자들이 있다.

20대의 마지막 날, 그리고 30대의 첫날이었던 그날의 밤을 떠올린다. 그 밤의 병원을, 그 밤의 기분을, 그 밤에 
어느 환자가 내게 전해주었던 그 한 마디를 나는 잊지 못할 것 같다.

“Happy New Year”

나는 밤을 지키는 간호사다

43병동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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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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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現) 세종스포츠정형외과 SPC 센터장
現)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RKATA) 이사, 실기분과
前) 성남FC 프로축구단 수석트레이너
前) 대구FC 프로축구단 수석트레이너
前) 2001 하키 월드컵 대한민국 하키 대표팀 수석트레이너
前)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축구 대표팀 수석트레이너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KSSM)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회원(RKATA)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육상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달리기를 잘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다가 얼떨결에 육상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AT(선수트레이너)를 평생의 업으로 하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죠.

선수로서 김기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 주 종목은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체고 시절에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지만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칠만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선수트레이너가 된 계기는요? 
대부분의 기초종목 선수들이 그렇듯, 저 역시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육대학교 진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학에 
필요한 여러 운동들을 같이 배우게 되었죠. 지금은 예전에 비해 
스포츠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제가 운동하던 당시만 해도 
웬만한 통증은 그냥 참고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인지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선수 생명을 단축하게 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체육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와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다소 생소했던 운동선수 재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시작하시게 된 구단 부터 은퇴한 구단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꽤나 많은 단체들에서 경험을 
쌓게 된 거 같아요. 지금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으로 
바뀌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즐비했던 대우 로얄즈 
축구단에서 AT를 시작했었고, 그 뒤 당시 아시아 최강이었던 
성남일화천마프로축구단을 거쳐, 대구FC 프로 축구단, 성남 
FC 프로 축구단 등 주로 프로 축구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국제하키 월드컵 남자 하키 대표팀, 유니버시아드 
남자축구대표팀과 함께 국제 대회를 경험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종환 감독님과의 인연 때문에 성남 일화에서 
성남 시민프로 축구단으로 전환되던 때에 대구에서 성남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팀이 제 커리어에서는 마지막 구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단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은 어땠으며,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처음 시작하던 때는 AT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그야말로 온갖 일들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 
마사지, 치료, 재활훈련, 장비도 같이 옮겨주기도 하고요. 지금도 
해외 선진리그에 비해서는 전문화가 많이 뒤처져 있지 않나 
싶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손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그중에서 부상당했던 팀의 주축급 선수가 저의 
손길을 거쳐 복귀하고 좋은 활약들을 보였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을 케어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웠고요.

함께 동고동락한 선수, 코칭스텝들, 
프런트 중 기억에 남는 사람과 이유는? 
정말 많은 스텝들과 선수들이 있었지만, 감독님들 중에서는 
83년 세계 청소년대회 4강의 기적을 이뤘던 박종환 감독님이 
생각납니다. 제 아버지뻘의 나이셨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이시고 축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셨었거든요. 
선수들 역시 너무나 많아 한 명을 꼽기가 어려운데, 월드컵 
국가대표를 거쳐 지금은 대구 FC에 있는 이근호 선수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20살 아주 어릴 때 제가 있던 대구 FC로 와서 
훌륭한 선수로 오랫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기에 애착이 
많이 가는 선수입니다. 또, 구단 프런트 중에는 역시 대구와 
성남에서 10년 넘게 같이 있었던 주찬용 팀장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포함해서 업무 능력도 뛰어났지만 
선수들과 AT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프런트였다고 생각해요. 제 
가족들과도 친해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AT의 역할은 단순히 
선수 재활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적에까지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47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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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뜻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은퇴 후 후회하는 선수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긴 실전 경험을 토대로 선수트레이너가 가져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해외리그에 비해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라고 볼 때, AT가 한 분야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같이 아우르는 능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또한 중요한 것이 코칭스텝 및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바탕에는 업무적 능력과 지식이 수반되어야겠지요.

다양한 구단에서의 경험으로 얻은 게 있다면? 
코칭스텝과 선수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하게 
되었죠. AT가 되어보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예를 들어 부상당한 선수가 
빠른 복귀를 원해요. 코칭스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출전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상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제가 볼 때는 뛸 수 있을 거 같은데 
선수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감독님도 화를 크게 내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 더 심한 상황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것들 중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AT의 
역할은 단순히 선수 재활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적에까지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 SPC는 단순히 빠른 부상 복귀에 한정된 것이 
아닌 최상의 컨디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부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감소된 
컨디션과 운동능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부상 
방지를 위한 코칭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임상경험과 실적을 
갖고 계시는 김진수, 금정섭, 차민석 병원장님과 
여러 훌륭한 의료진 및 스텝이 있으며 최신의 
운동치료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의학전문센터라고 자부합니다.

긴 기간 현장에서의 탄탄한 경험들이 현재의 
센터장님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요? 
소중하고 감사한 저의 자산들이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도 제게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후배 운동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뜻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은퇴 후 
후회하는 선수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걸.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줘도 나중에 은퇴할 때에야 깨닫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후배 선수트레이너에게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은? 
AT로서의 역할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따라 
선수 생명이 좌우되고, 팀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확고한 소신이 없으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나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들을 최대한 많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동안 받아온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역할을 나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시 스포츠계에 
돌려주는 위치에 서있기를 바래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센터장님의 앞으로의 
꿈은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성격상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나에게 선수트레이너란? 
제 인생의 전부이지 않을까요? AT로 떳떳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다고 자부하니까요.

49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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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한 도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내년에 30대가 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의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너로써 본인의 몸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야 타인의 
몸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운동은 예전부터 
꾸준히 했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9주 동안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 관리를 했
습니다.

바프 계획은 어떻게 짰나요?
식단은 크게는 왼쪽 표의 내용처럼 시작해서 점점 줄여나가고, 중간중간에 샐러드
나 소고기로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운동은 초반에는 웨이트 위주로 하다가 점점 
유산소 시간을 늘려줬습니다. 운동은 새벽에 5시 30분 ~ 7시 / 저녁 6시~7시 30분 
이런식으로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은 거의 등산을 했구요, 운동은 
그전부터 꾸준히 했지만 바프 찍기로 결심하고 9주 이후에 촬영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요?
사실 제가 기간을 오래 잡은 것이 아니어서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쳐났습니
다. 살은 금방 뺄 수 있다는 생각에 유산소 운동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3주 정
도 남기고 나가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운동을 해
도 금방 지치고 무게도 낮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괜히 사서 고생하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기에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은 어땠나요?
전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수분 조절하지 말고 그대로 촬영장에 가라고 했습니다. 근
데 저는 마지막에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24시간 단수하고 운동도 가볍게 진행했습
니다. 당일에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촬영하러 갔습니다 당일에는 잘 찍고 싶은 생
각보다도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아쉬운 것은 촬영장에서 근육의 
펌핑을 중간중간 해줬어야 되는데, 긴장하는 바람에 처음에만 하고 나중에는 펌핑
을 안 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었나요?
하.. 이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데 삼겹살, 햄버거, 치킨, 도넛부터 평소
에 먹지도 않던 케이크까지 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원래 카페에서 빵도 잘 안 시켜 
먹는데 빵도 먹고 싶었어요. 결국, 촬영이 끝나고 바로 수제 햄버거 2세트를 클리어
했습니다.

포커스

체중

체지방

71.6kg

9.2kg

체중

체지방

63.2kg

1.9kg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체중 및 체지방 변화

#하루 식단

2022년 1월 11일 ~ 3월 20일

아침 100g

100g

100g

100g

100g

120g

120g

120g

120g

120g

5L

점심

3시

저녁

9시

물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의 마지막을 기록하며 



생에 첫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팁 있나요?
다이어트에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물을 많이 마시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이 정답인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식단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 식단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리고 식단을 줄이는 것보단 
조금씩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고 먹는 양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팁으로는 함께 준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선수 또는 일반 환자의 재활 과정은 같은 부위 수술을 놓고 비교하자면 다른 가요?
재활의 과정은 동일하지만, 재활의 목표나 운동강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선수는 스포츠 경기로 복
귀하는 것이 목표라면, 일반인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목표입니다(요즘은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인 분
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선수들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구단이나 필드 트레이닝 경험도 했는데 현장에서의 경험이 이곳에서 많은 도움이 되나요?
각 위치에서 역할이나 하는 주어진 일은 다르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팀이나 병원에
서만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복귀를 
하면 팀에 가서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의 복귀까지 더 완벽하게 재
활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 중 환자나 선수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신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선수들이 다칠 때는 체력이 떨어지거나, 집중을 못 
할 때 더 다치기 때문에 정신적인 집중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또한, 힘든 재활 과정을 진행하
다 보면 선수도 하나의 인간이다 보니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마다 쓴소
리를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쓴소리를 한다고 모든 선수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본인들을 
위해 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음.. 몇몇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스승의 날에 연락을 주는 선수들이나 복귀에 성공해서 감사하다
고 운 선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담당했던 선수가 재활하고 복귀해서 몸 상태 좋다고 
연락 올 때 제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PC(스포츠 퍼포먼스 센터)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리 SPC에서는 개개인의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진행하며 항상 원장님들과 선수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재활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선생님들마다 환자 수를 제
한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재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선수도 사람이다 보니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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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트레이너
국제축구연맹 FIFA 인증 선수트레이너
(FIFA Diploma in Football medicine)
前) 아시아대학축구 대학선발 국가대표 선수트레이너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KSSM)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회원(RKATA)
대한체력코치협회 정회원(KCA)
NSCA-CSCS (미국공인체력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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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8살 딸이 물어본다. 
"엄마는 병원에서 무슨 일해? 의사야? 간호사야?" 

선뜻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응 엄마는 병원 돈 세는 사람이야”

“그럼 엄마가 최고네! 깔깔깔” 

재무팀은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환자와는 접촉이 
없는 부서다. 유니폼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
에 띄지 않는 사무실 안에서 혼자 컴퓨터를 바라보
며 바쁜 척을 한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날, 돈 
받을 날, 돈 낼 날은 따박따박 돌아온다. 

가장 심장이 조이는 날은 매달... 대망의 5일. 직원
들의 월급날이다. 환자들은 병을 고치러 세종스포
츠정형외과에 오고 우리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러 
온다. 재무팀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던가?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
지만 그래도 꽂히는 순간 징징 알람과 함께 “급여”
라고 찍히는 이 짜릿함. 그리고 안도감. 이번 달도 
월급은 들어왔구나. 

재무팀 일이라는 게 원내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
도, 일을 공유할 수 있는 부서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아직은 팀원도 없다. 그래서 외로
운가 보다. 월급 주는 일 말고 또 무슨 일을 할까? 
비밀이다. ^^ 

난 이렇게 비밀스럽게 병원의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 명확하다. 틀리면 안 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
다. 내가 다루는 숫자들은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딱 맞아떨어진다. 엑셀을 쓸 때마다 “와 이건 누가 
발명했을까” 감탄하면서 오늘도 난 컴퓨터 앞에서 
바쁜 척을 한다. 난 재무팀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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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없으면 안되는 '나의 최애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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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병동 장혜량 간호사 | 냉장고

외래 김소라 간호사 | 우리 외래 팀

병동 박정민 간호사 | 머리망

영상의학과 박현수 | 커피머신

병동 조스애 간호사 | 컴퓨터

외래 윤명자 간호사 | cheat note

제 최애 물건은 냉장고인데요. 시간 여유가 없어서 
밥을 먹지 않고 출근을 하게 되면 병동에서 기운이 
없고 배고파서 힘든데 그럴 때 냉장고를 열어서 보
면 항상 맛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기를 채운 뒤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아직 적응 중이라 아끼는 물건이 아직 없어요. 
지금은 같이 일하는 팀장님과 외래 선생님들이 너무 소
중합니다~~! 실수도 많고 한참 부족한 저에게 반복해
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병원 밖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제가 제일 아끼는 물건
은 ‘머리망’입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머리망을 할 
때 박정민에서 ‘간호사 박정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에서도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머리망을 하면서 그 감정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근처에 있는 카페들이 대체로 커피값이 비싼 가게들
만 있다 보니 자주 사서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편인
데요. 병원 내부에 있는 커피 머신 덕분에 카페인을 
주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제일 아끼는 물건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가지 찾으면 컴퓨터가 아
닐까 싶습니다. 저번 야간 근무중 갑자기 전산이 안돼서 해
야 할 일들이 남았는데 막막했어요. 앞으로는 문제없이 항

상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ㅎㅎ

제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라면 외래 진료 시 참고하
려고 만들어 놓은 저의 cheat note 에요. 입사 한달
동안 2권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만약, 이 노트를 분
실하면 일을 못하게 될 테니, 누군가 이 노트를 습득

하게 된다면 꼭 돌려주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중순 입사기준



✖ 자기소개
병동에 2022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장혜량입니다! 환자가 입원
을 하러 병동에 들어온 순간부터 수술 전, 후 그리고 퇴원을 위해 병동을 나갈 
때까지 책임지고 간호해주는 일을 하며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의 보조업무를 하
고 있습니다.

✖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정형외과에서 하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정
형외과를 찾던 중 “스포츠 정형외과” 라는 병원이름에 호기심이 생겼고 평상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나에게 간호사란
저에게 간호조무사는 첫 직장과 첫 월급을 얻게 해준 뜻 깊은 직업입니다.

✖ 자기소개
병동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입원 환자의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스포츠재활에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직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고 있었는데 그 때 눈에 들어온 곳이 세종스포츠정형외과였습니다. 

✖ 나에게 간호사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악화를 예방하며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
병동에서 수술 전후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입원부터 수

술이 끝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호하고 있습니다. 

✖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대학생 시절 교수님께서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동 간호사 브이로그를 

수업 중에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병원과의 첫 만남이었습니

다. 웃음이 가득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병동분위기와 정형외과만

의 액티브한 업무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병원을 선택하였습니다. 

✖ 나에게 간호사란
나이와 성별에 따른 피부상태, 혈관상태 등이 학교에서 실습했던 애니와

는 정말 달라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를 만나도 최상의 간호

를 제공해야 함은 변함없기에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환자분들의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간호도 제공하는 역량이 있는 간호사

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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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저는 김진수 원장님 외래 담당 전문 간호사로써 

김원장님 외래 진료에 참여합니다. 

✖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예전에 근무했던 관절 척추 전문 병원과 스포츠 정형외과는 ‘어떤 점

이 다른 걸까?’라는 단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지원하게 되었는데 어

느새 어엿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 나에게 간호사란
‘끝없는 배움과 도전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

면 세계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러 떠나는 해외 파견 간호사에 도

전해 보고 싶습니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5월에 새로 입사하게 된 김소라입니다~ 다른 직종을 

준비하다가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래간호팀에 소속되어 

다섯분의 원장님들과 환자분들의 진료, 상처 경과, 검사안내, 예

약관리 등 외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며 봐왔던 병원이었

는데 운이 좋게 면접을 보게 되었으며 트렌디한 병원 홈페이지, 

전문적인 SPC 재활센터, 병원 유튜브 채널을 접하였고 세종스포

츠정형외과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나에게 간호사란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고 약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

는데 그 불안하고 예민한 상황에서 진정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

울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
저는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병원까지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병원을 찾아보던 중에 이름에 스포
츠가 들어가는 병원을 처음 봐서 첫눈에 끌렸습니다. 알아보니 
운동선수 및 운동을 하다 다친 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것
을 매력있게 느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나에게 영상의학 방사선사란
원장님들이 보다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
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올해 1월에 입사해서 근무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5개월이란 시간이 매우 짧지만, 그동안 주변의 좋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근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부상과 재활은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했는데요. 누군가의 강요나 추천이 아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가게 됨으로서 저만의 루틴이나 치료방법을 강구해 
적용하고 재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큰 역할은 환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환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당연히 환자는 저와 신뢰를 쌓을 수 없으며 관계형성도 어렵고 ‘치료'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더 가진다면 무엇이 
되었든 효과적일 것이며 그게 물리치료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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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나이는 24살이고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2월달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분야에서 일하게 되어서 꿈만 같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다른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일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원래 체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다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던 시기에 제가 경험한 것을 다른 분들도 느끼며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재활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물리치료사를 꿈꾸면서 이 길로 오게 되었으며 후회 없는 
길을 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 입사동기가 궁금해요 :)
저는 스포츠 물리치료사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졸업하면 무조건 
스포츠 병원에서  일해야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대학생때부터 이 병원을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들이 피해갈 
때 저는 이 병원으로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선수트레이너협회 소속으로 제주도 동계 전지훈련 지원단으로 갔을 
때 많은 선수분들이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선수들도 
신뢰하는 병원이구나 느끼고 지원하였습니다.

✖ 자기소개
MPC 막내이자 우리 병원을 나의 집이라 생각하며 병원을 찾은 모든 분들은 가족이고, 
환자의 몸은 나의 몸이라 생각하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물리치료사 서민영입니다! 
유도선수에서 지금은 제가 선수를 케어하는 치료사가 됐습니다. 선수시절 만큼 가슴 
뛰는 일을 찾게 되었고 그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어릴 적 저도 잦은 부상과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받으며 많은 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났었습니다. 선수라면 재활기간에 몸과 마음이 아픈 시기지만, 그 시기에 만났던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후 다른 꿈을 찾던 중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 어디서 행복을 찾나요?
제 하루에 행복한 순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침에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잘 보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맡은 업무를 준비하고 
환자를 맞이하는 것, 한 분 한 분 얼굴을 익히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는 것, 
점심시간 잠깐의 산책, 퇴근 후에도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분위기, 나의 운동시간을 
갖는 것, 또 다시 따릉이를 타고 밤공기를 맞으며 가는 퇴근 길 등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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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2022년 4월에 입사하고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한지 아직 2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업무에 적응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사실 시작은 수능 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요양원이나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치료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느꼈고 그 덕분에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물리치료사로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준비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공부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여러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논문을 공부하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기소개
2022년도 1월에 입사하여 현재 MPC 내에서 2022년도 입사자 중 가장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업무에 적응하고 이를 잘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군대에서 만난 선임이 물리치료사였는데 이를 계기로 진로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체력단련시간에 다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선임, 후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자연스레 물리치료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스포츠 물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레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입사 후 가장 뿌듯한 순간을 꼽는다면?
입사 후 가장 뿌듯한 순간을 꼽는다면 단연코 환자를 만족시킨 치료를 제공했을 때입니다.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환자분께서 이를 알아보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주실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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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나이는 25살이고 세종스포츠에 입사하게 된 지 엊그제 같지만 벌써 한 달 차가 됐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포부와 동기부여를 항상 마음속에 다지며 많이 배워 나가서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스포츠 물리치료사로 자리 잡아 나가겠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재활 계열 체육대학을 시작으로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오던 중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런 저의 방향성에 적합하고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만족스러우며 더 나아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 앞으로 목표?
작은 목표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훌륭한 선생님들 아래에서 꾸준히 배우며 성장하여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작은 목표입니다. 큰 목표는 이런 자질을 갖춰 
우리나라의 스포츠의학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면 아직도 기본적인 스포츠의학의 기본 
틀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 보니 이런 분들의 건강과 스포츠의학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 자기소개
나이는 26살이고 입사한지는 이제 한달 된 병아리입니다. 이제 입사 한달 차인데 주위 선생님들이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분야면서 가고 싶던 병원에 입사해서 하루
하루 행복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어려서 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하는 것도 즐겼습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인천 유나이티드 직
관을 간 적이 있는데 선수들을 치료하는데 팀 닥터뿐만 아니라 의무 트레이너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수들을 직접 관리하고 재활하고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무 트레이너를 꿈
꿨고 이 꿈을 위해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 물리치료사는 체력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함께 재활하고 움직여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사가 힘들어 하는게 보
이면 같이 재활하는 환자분도 힘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체력관리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
으로 헬스와 조깅을 통해서 건강한 체력과 정신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기소개
G.X 강사를 하다가 조금 늦게 물리치료사가 되었지만 현역과 같은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걸 맞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신입교육을 열심히 듣고 있으며, 추가로 대
한선수트레이너 자격과정과 학사 전공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도수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사설 강의를 듣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후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알게 되어 물
리치료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물리치료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신기하
고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와 적용된 스포츠 물
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 나에게 물리치료사란
저에게 물리치료사란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무거운 살들을 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물리치료
사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노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
웃으며 재미있게 살자 라는 단순하면서도 흔히 있는 신조를 가지며, 치료실 내에서도 모두가 웃으며 재미있
게 지낼 수 있도록 활발히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임지선입니다.

✖ 물리치료사의 길을 가게 된 이유
예전에 선수 생활을 했는데 부상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으로 이끌어 주었고, 아무것도 못 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치료사가 되어 그 친구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됐네요 ~

✖ 환자를 대할 때 마음가짐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MPC
팀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신체는 치료사의 기분이
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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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ICS

SEJONG SPORTS HOSPITAL TIME LINE

2019-2022 PATIENT STATISICS

연구활동

학회발표

교육활동



Time line

09
· 병원 미션, 비전, 로고 선정
·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11
· 수술방 크린룸, 헤파필터 설치
· SPC(스포츠퍼포먼스센터) 농구코트 도입

12
· 병원 개원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MOU 체결

01
· 서울이랜드FC 공식지정 병원 체결
· 금정섭 병원장 LG트윈스 
  필드닥터 위촉

02
· Arthrex 아시아-태평양 관절경   
  교육기관 선정

03
· 선수재활 1,000명 달성
· 스포츠의학 전임의 과정 도입
· 대학병원급 첨단장비 3.0T MRI 도입

04
· 내원환자 1만명 달성

05
· 3.0T MRI 촬영 1,000건 달성
· 대한민국농구협회 MOU 체결

07
· 국기원 MOU 체결

09
· 김진수 병원장 IOC 인증 
  스포츠 전문의 자격증 취득
· MPC(물리치료센터) 확장공사

11
· 김진수 병원장 SCIE 논문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 발표

12
· 선수재활 5,000명 달성
· 수술 1,000례 달성
· 제1회 Annual Athletic Conference 2020 개최

03
· 2021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 수상
· MPC(물리치료센터) 기초재활 치료 도입
· 저소득 어르신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 진행

04
· 제10회 Korea top awards 
  고객감동브랜드대상 수상

05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

06
· 선수재활 1만명 달성
· 김진수 병원장 SCI 논문
  (Foot and Ankle International) 발표
· 최신식 초음파(GE), 장비 추가 도입
· 영상의학팀 X-ray실 추가 중축

02
· 내원환자 10만명 달성

· 금정섭 병원장 한국리틀야구연맹 

  의무위원장 임명

· LG트윈스 스프링캠프 의무지원

03
· 한화이글스 MOU 체결

· 광진구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표창장 수상

· 세종스포츠의과학연구소 개설

·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충원

04
· 수술 3000례 달성

· 인도네시아 U23 국가대표 축구팀 방문

· 사랑의 열매 감사패 수상

05
· 선수재활 2만명 달성

· 금정섭 병원장 ‘알기 쉬운 토미 존 수술’ 출간

06
· 금정섭 병원장 KLPGA 한국여자오픈 
  의무지원(팀 글로리어스)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유소년축구 부상방지를 위한 MOU 체결

· 김상범 원장 FIBA 3X3 아시아컵 

  2022 팀닥터 선정

07
· 스페인 라리가 세비야 FC 메디컬 테스트

· 김진수 병원장 토트넘 VS 세비야 FC 

  경기닥터 의료지원
· K리그 김포FC 공식지정병원 체결
· 김포FC 차민석·한우솔 원장 팀주치의 위촉 

07
· 모바일 CT 1,000건 달성
· 김상범 원장 2020도쿄올림픽 
  국가대표 농구팀 주치의 위촉

08
· 수술 2,000례 달성
· 차민석 병원장 KCC이지스 팀닥터 위촉
· 2021 컬링국가대표선발전 의무지원
· 차민석 병원장 광진구 구청장상 수상

09
· 금정섭 병원장 LA 컬란-조브 
  클리닉 연수
· 제79회 경찰의날 감사장 수상

12
· 선수재활 1만 5천명 달성
· 제2회 Annual Athletic Conference 
  2021 개최

(단위 : 명)

의료진

수술간호팀

병동간호팀

영상의학

진단검사

원무팀

외래간호팀

간호부

미화간병

약국

재무팀

콜센터

스포츠퍼포먼스팀

심사팀

영양팀

홍보팀

상담간호팀

008

011

015

010

001

003

001

001

026
002

107
003

002

006

004

001

005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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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2
격투기

골프
스쿼시 

체조
테니스

롤러스피드

볼링

펜싱

클라이밍

수영

하키

스케이트

피겨

소프트볼

미식축구

웨이크보드

쇼트트랙

배드민턴
근대5종
핸드볼

148

128

101

122

47

39

38

37

32

28

28

26

25

22

21

21

17

16

16

16

15

14

14

13

12

12

8

4

4

3

3

3

2

2

2

2

1

1

1

1

1

47

93

79

69

아이스하키
역도

스노우보드

기계체조
루지
사격
사이클
스포츠댄스

권투

마라톤

레슬링

풋살
스키
에어로빅
주짓수
탁구

씨름

리듬체조

봅슬레이

세팍타크로
조정
줄넘기
철인3종
투창

보디빌딩

patient 
statisics

11,470

2,449

1,552

737

517

303

289

269

245

216

4,357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0-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1세
이상

(단위 : 건)

(단위 : 명)

683

36,332

34,063

19,589

11,316

10,857

10.142

0 0.4 0.8 1.2 1.6 2.0 2.4 2.8 3.2 3.6 3.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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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PART 04             INFOGRAPHICS 연구 활동

FEBRUARY MARCH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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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06)

원내 컨퍼런스

학회참가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경비간 인대의 생체역학 및 
재활 초기 주의점 
: SPC 박지환 팀장

2022년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0차 춘계학술대회 발표
: 김진수 병원장, 한우솔 원장

Lateral Meniscus injury
: 차민석 병원장

혈류제한 트레이닝(BFR)
: SPC, MPC

22. 01. 07

22. 03. 27

22. 01. 26

22. 04. 22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

견쇄 관절 손상 
: SPC, MPC

리틀리그 숄더 '근위부 상완골 골단분리'
: 한우솔 원장

운동 중 어깨의 생체역학
: SPC, MPC

엘리트 골퍼의 어깨 재활, 
후방불안정증으로 인한 
이차적 충돌증후군의 관리
: MPC 이혜주

외측 발목 염좌 손상 후 
스포츠로의 복귀 결정 : 
PAASS Framework
: MPC 박예원

구속향상을 위한 지면반력 진단과 
트레이닝 솔루션
: SSTC 조준행 연구소장

22. 05. 06 22. 05. 06 22. 05. 10

22. 02. 14 22. 02. 18 2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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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컨퍼런스원내 컨퍼런스

원내 컨퍼런스학회참가

원내 컨퍼런스

환자 리뷰 및 상지 재활 프로토콜 점검
: SPC, MPC, 금정섭 병원장

종아리염좌 프로토콜
: SPC, MPC

운동선수에게 발생하는 
발과 발목의 피로골절
: SPC, MPC

감속메카니즘 : 
어깨의 신장성 근육수축 적용
: SPC, MPC

MPC신입트레이너 ‘밴드운동’교육
: SPC 박근옥

22. 05. 1222. 05. 11

22. 06. 2222. 06. 21

22.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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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JULY

원내 컨퍼런스원내 컨퍼런스 학회참가 학회참가

원내 컨퍼런스 학회참가 원내 컨퍼런스

그림으로 그리는 해부학
: SPC 이동욱 팀장

Arthrofibrosis : 무릎의 관절 섬유화
: 차민석 병원장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 ‘초음파로 정맥성 통증 
감별하기 및 진료’ 발표, 초음파 시연
: 김진수 병원장

제2회 농구의학 컨퍼런스 
'경골 피로골절의 관리' 발표 : 김진수 병원장
'프로농구단에서 Team physician의 역할'
발표 : 차민석 병원장

피로와 부상의 관계
: MPC 박성욱 팀장

프랑스 리옹 Isokinetic Conference 
[Football Medicine The players’ voices 
ⅩⅩⅨ Edition] 컨퍼런스 참가 
: 김진수 병원장, SPC 박지환 팀장

햄스트링 부상방지 프로토콜 
: SPC 이수혁

22. 06. 3022. 06. 24 22. 06. 26 22. 07. 02

22. 05. 20 22. 06. 03 22. 06. 03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박지환 팀장
_
프랑스 리옹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아이소키네틱 
컨퍼런스’
논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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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리옹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아이소키네틱 컨퍼런스’북에 실린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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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금요일 | 수술팀

Opioid 사용 및 부작용
이건승 원장

둘째주 금요일 | SPC MPC

허리통증에서 도수치료
최태석 실장

둘째주 금요일 | 원무심사

Name value and branding
조찬호 실장

첫째주 수요일

정맥부전의 진단 및 치료
김진수 병원장

첫째주 수요일

요골 골절
금정섭 병원장

첫째주 수요일

수술 고위험군에서의 간호
차민석 병원장

둘째주 금요일 | 영상

Ankle ligament rupture and RTP
김진수 병원장

둘째주 금요일 | 병동

체중부하 및 부목고정의 사용
차민석 병원장

둘째주 금요일 | 외래

외래 만족도 조사 및 방안
김진수 병원장

lmkG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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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SPECIAL
어깨 / 무릎 / 발 질환 

BASIC TAPING
슬개건염 테이핑

RALLY TALK
신수영 선수 / 설기관 선수 / 김준재 트레이너

SPORTS ISSUE 
유전자 도핑 : 김상훈 교수

스포츠 상식 
농구화 발목이 낮아진 이유

영화 리뷰

이프로의 맛집노트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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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금정섭

아마 야구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미존 수술’ 이라는 문구를 접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
명 ‘데드암 신드롬’ 이라고 불리며 야구선수들의 투구 능력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팔꿈치 내측 인
대 손상을 재건하는 수술을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는 프랭크 조브 박사로부터 팔꿈치 내측 인대 재
건 수술을 최초로 시행받고 선수생명을 이어 나가며 MLB에서 26년간 프로선수를 하면서 통산 288승의 
기록을 가진 토미존이라는 투수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토미존 수술은 팔꿈치의 내측 측부 인대 재건수술
[UCL(Ulnar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의 다른 말로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팔꿈
치 안쪽의 파열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인대를 재건해주는 수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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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측 측부 인대에 발생한 손상은 정도에 따라 부분 파열이나 급
성기 파열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보존적 치료
의 하나로 체외충격파(ESWT)나, 손상된 인대를 재생시키기 
위한 PRP 주사치료를 적용하고 공 던지는 것을 금하고 2-3개
월간의 재활을 통하여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만성으로 지속되거나 구속 및 제구의 회
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을 진행하
게 됩니다. 수술하는 쪽 혹은 반대쪽의 손바닥장건(Palmaris 
longus) 힘줄을 이용하여 재건을 하게 되고 간혹 힘줄이 없는 
경우 허벅지 안쪽 또는 동종이식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척골 
및 상완골에 터널(bone tunnel)을 만들어 이식할 힘줄을 원래 
인대가 위치했던 부위에 심어주는 수술입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는 발전된 변형 도킹수술법중에 하나
인 'three strand' 혹은 'four strand docking technique' 을 이
용한 토미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의 형태는 이식건의 형태에 따
라 3가닥이나 4가닥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식건의 넓이가 얇
다면 4가닥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형도킹수술법
Three strand(위) / Four strand docking technique(아래)

Start

Wind up Early cocking Late cocking Acceleration 가속기
팔꿈치 인대가

손상되기 쉬운 구간

Deceleration Follow through

Hands apart Foot down

Maximum
external
rotation Ball release Finish

투수들의 투구동작은 팔꿈치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요. 팔꿈치는 위팔
뼈(상완골)와 두 개의 아래팔뼈(척골,요골)로 이루어져 있고 골격구조와 더불어 
외측과 내측 측부 인대가 팔꿈치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게 됩니다. 
투구동작에서 특히 공을 앞으로 뿌리기 위한 단계인 가속기(acceleration) 시기
에 팔꿈치 내측이 신장(tensile force) 즉, 늘어나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한 
사용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이 주로 이곳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내측 측부 인대 부상은 투수들의 과도한 사용이 주요 원인이며 1
년 8개월 이상 투구를 하는 선수의 경우 부상의 위험이 500% 이상 증가하고 경
기당 80개 이상의 투구를 던지는 선수는 400%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Hodgins & Ahmad, 2016). 

최근, 유소년 투수들의 팔꿈치 부상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청소년의 5%
가 수술이나 은퇴를 요하는 팔꿈치 또는 어깨부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유소년 스포츠 리그가 활성화 되고 연중내내 플레이하는 유소년 수의 증가와 함
께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협회나 단체에서도 선수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으
므로,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문헌
Hodgins, J. L., Vitale, M., Arons, R. R., & Ahmad, C. S. (2016). Epidemiology of medial 
ulnar collateral ligament reconstruction: a 10-year study in New York State. 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44(3), 72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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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존 수술 이후에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까지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년 이상의 재활이 필
요할 수 있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받은 179명의 메
이저리그 투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48명이 
메이저 리그에 복귀 할 수 있었으며 24명은 마이너 
리그 수준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원래
의 운동능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이며 이
를 위해 충분한 재활과정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
다. 토미존 수술 이후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24
개월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재활을 하게 됩니다. 수

술보다 재활이 더 중요하다 여겨지며 어느정도 수
술부위가 제역할을 할 때까지는 공 던지는 것은 금
한 상태로 바람직한 투구 메커니즘을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대략 5-6개월 이후에 ITP(interval 
throwing program)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죠. 이
때, 투수의 속성과,기타 다른 부위의 관절 상태,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선수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케어까지도 필요합니다. 토미존 수술이
후 기본적인 재활 프로토콜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보

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맞춰서 재
활 프로그램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공
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토미존 수술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성공적으로 수술
을 받은 뒤,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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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존 수술을 받은 메이저리그 투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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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차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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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대학 진학을 앞둔 축구선수가 게임 중 속도를 줄이고 방향 전환 과정 
중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과 “퍽” 하는 파열음으로 저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
다. 진찰과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전방십자인대와 반달연골판 파열을 진단
받았습니다. 설명하는 내내 선수는 눈물을 흘렸고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가 아무리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될까요?

이처럼 축구, 배드민턴, 등산 등과 같은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돌아가거나 
빠지는 느낌 혹은 ‘퍽’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릎이 갑작스럽게 부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 우리는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 혹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십자인대 파열(ACL)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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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의 부상 매커니즘
Mechanism of ACL Injury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의사인 저도 환자분에게도 걱
정되고 두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십자인대
의 단독 손상이면서 진찰상 무릎의 불안정성이 심하
지 않고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수술이 반드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무릎
에 보조기를 착용 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으면 근
력 운동과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3-4개월 후 일상의 
간단한 스포츠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과 결정은 담당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수술
적 치료를 고려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경우]
① 진찰상 무릎의 불안정이 심하지 않을 것
② 십자인대 외에 다른 손상(반달연골판 파열, 연골 
손상, 다른 인대 손상)이 없을 것
③ 운동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경우 (스스로 운동
은 거의 하지 않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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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질환
연령별 진료인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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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5명

6,675명 5,098명

2,166명

491명

명
십자인대 파열의 종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무
릎을 이루고 있는 대퇴골(허벅지뼈)과 경골(정강이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입니다. 위치에 따라 십자
인대가 전방에 위치하면 전방십자인대, 후방에 위치
하면 후방십자인대입니다. 전방십자인대는 정강이
뼈가 앞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후방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인대가 후방십자인
대입니다.

이 중에서 보다 흔한 손상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입니
다. 제 경험상 축구와 배드민턴과 같이 무릎이 갑자
기 정지되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많은 스포츠에서 많
이 발생합니다. 대개 파열되면 무릎이 다치자 말자 
바로 붓게 되며 통증이 심해서 무릎을 잘 구부리지 
못합니다.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전방십자인대 파열
보다 빈도가 떨어지나 최근 킥보드나와 자전거를 취
미로 하는 인구가 늘면서 손상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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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valgus

Femoral
adducation

Knee
Abduction

Ankle
Eversion

Midline

Quad-Patella Bone
(Autograft)

Hamstring Tendons
(Autograft)

Patallar Tendon
(Autograft)

자가건 수술 시 인대종류

십자인대 파열 후 초기재활

01 다리 근력운동(굽힘)

03 다리 근력운동(폄)

02 다리 근력운동(벌림)

04 스쿼트

수술은 결국 손상된 인대 대신 자가건(햄스트링건, 
슬개건)이나 동종건(다른 사람의 인대)을 이용하여 
뼈에 구멍을 내고 흡수성 나사와 금속 나사 등을 이
용하여 인대를 고정하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환자분
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 것(자가건)이 좋
냐” “남의 것(타가건)이 좋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많은 논문과 데이터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합쳐진 생각은 자가 건이 좋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저에게 수술을 받
는 경우 자가건을 선택하시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특정 운동선수처럼 햄스트링 근육이 중요하다고 환
자가 생각하는 경우는 동종건(다른 사람의 인대)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합니다. 무릎 손상의 최신 지견
에 맞추어, 운동에 Pivot 동작 (무릎이 고정된 상태에
서 몸이 바깥으로 도는) 이 많은 종목의 선수나 스포
츠인 그리고 마취하에서 무릎의 회전 불안정이 심한 
경우는 전외측인대를 추가로 보강하여 재파열의 빈
도를 감소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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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OP.$89$2Q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상과 수술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최고의 수술”을, 
환자는 “최선의 재활”을 한다면 
반드시 다시 필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2주는 무릎의 각도운동과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행합니다. 

수술 후 2-6주는 무릎의 완전한 각도 회복을 얻고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재활 운동을 시행합
니다. 

수술 후 6-12주는 기초 근력 회복과 강화를 주 3회 
이상의 재활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 후 3개월 무릎
의 좌우 근력차가 30% 미만으로 회복이 되면 러닝
을 시작합니다. 

수술 후 3-6개월에는 보다 강력한 근육의 강도를 
얻고 균형감각 회복을 위한 훈련과 재파열 방지를 
위한 자세 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이후 복귀하고자 
하는 운동 특성에 맞추어 재활 치료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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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 파열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발목 삐어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면 거의 90%가 손을 들 정도로 흔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목인
대 파열은 별거 아닌 쉬운 손상으로 여겨지는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발목인대 파열과 치
료의 중요성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글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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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운동 하다가 발목을 삐게 됩니다. 보통 발을 디딜 때 갑자기 삐게 되
는데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때, 손상에 대한 정도를 평가합니
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발목을 삐면 인대가 파열되나요? ’ 

답을 하면 항상 파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
고 단순 염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당긴다
고 옷이 한 번에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힘 이상을 넘어가야만 파열
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대 파열과 단순 염좌는 치료 원리나 방침이 완전
히 달라지기 때문에 발목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바깥쪽 인대

인대가 파열되면 부종, 멍, 통증, 압통이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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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거비인대

종비인대 전거비인대

02
보통 사람들은 발목을 삐었을 때 파스를 뿌리거나, 붕대를 감고 ‘한 3
일이나 일주일 정도 쉬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
는 경우가 많습니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OK! 이런 치료 방침
을 OK approach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목의 인대 파열은 일
주일 정도 지나면 걸을만 해집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
지 않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해 방치하는 경우, 인대 파열의 30% 정도
가 발목의 만성인대불안정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발목이 삐었을 때 인대가 끊어지지 않은 단순 염좌는 일상으로 복귀
가 1-2주 만에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대파
열로 인해 찢어진 부위가 늘어나거나 벌어지는 경우에 활동량이 많아지
면 어떻게 될까요? 인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늘어난 상태에서 붙
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대가 파열된 직후에는 석고 붕
대 고정이나 발목보호대 등으로 적정시간의 고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발목 전문가 들이 발목을 삐고 난 후 OK apporach를 함으로 인해
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 발목의 만성 인대 불안정성으
로 진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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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가 끊어지면 그게 다시 붙나요?” 라는 질문을 환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는 
피부가 찢어지면 다시 붙는 경우와 비슷한데, 피부는 흉터를 남기면서 붙게 됩니
다. 발목인대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흉터를 남기면서 붙게 됩니다. 피부보다는 인
대가 낫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하고, 파열이 된 곳이 벌어
져서 붙지 않도록 치료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인대파열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상 후 약 10일간의 단단한 고정이 필요합니다. 다친 직후에는 파
열이 일어난 인대가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원래의 위치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게 되어 회복이 느려지
게 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고정은 주로 석고 고정(통깁스)을 하는데 근육이 빠
져 운동을 잘 못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깁스를 한 것 자체가 아니
라, 목발을 짚어서 발을 땅에 디디지 않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깁스를 한 
채로 발을 땅에 디디고 빠르게 걸어 다니면, 근육이 빠지지 않고, 근신경 활성도
가 떨어지지 않아, 석고고정을 제거한 후 재활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발목인대가 파열되고 난 후 재활의 기간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초
음파나, MRI 등으로 인대의 파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거비
인대의 단독 파열은 4-8주간 재활기간이 필요하며,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
가 둘 다 파열이 일어난 경우는 재활이 최소 8주 이상 걸리게 됩니다. 인대가 파
열이 일어난 경우는 파열 부위가 통증이 제법 오래가며, 인대 조직인 완전히 회
복될 때 까지는 통증이 있습니다.  뼈 쪽에서 인대가 떨어져서 당겨 올라가거
나, 경비인대를 다친 경우, 불안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바로 필
요한 경우가 10~20%가량 있습니다. 

발목인대가 파열된 후 회복하고 나면 95% 이상의 사람들이 스포츠로 복귀가 가
능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않고 OK approach로 치료를 미룬
다면 30~50% 정도는 다시 발목을 삐게 되고, 재파열이 일어 날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 만성적 발목인대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목을 꺾은 상태에서 찍
는 스트레스 뷰(Stress view)를 찍어서 각도가 벌어지는 것을 보거나, 진료 
시 발목을 흔들어 보는 검사를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발목이 마
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발목이 삘 상황이 아닌데 삐는 것 같아요”, “뼈 소
리가 나요” 등 발목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심하게 진
행되면 연골손상이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해
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방법은 뭘 까요? 사실 완벽한 예방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
다. 보통 발목인대가 파열될 정도의 강한 손상은 대부분 사고에 의해 발생합니
다. 원치 않게 남의 발을 밟는다던 지 갑자기 멈출 때 접촉으로 발목을 삐기 때문
에 예방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중에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발
목을 삐는 것을 재활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쎄라밴드를 이
용해 약해진 발목 근력을 키우거나, 밸런스 패드를 이용해 운동을 하는 것, 발
목뿐 아니라 하체, 엉덩이근육, 코어를 키우는 방법으로 발목을 다치는 상황에
서 이를 회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발목의 근력이나, 밸런스 능력 이외에도 발
목의 인대 파열 이후에는 연골 손상이나, 뼛조각, 골극, 비골건의 파열, 탈구 등
등 다양한 동반손상이 있음으로 정확한 진단 후에 재활 혹은 수술적 치료의 처방
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텔로미터를 이용, 발목을 꺾은 상태에서 찍는
스트레스 뷰 Stress view

RS<=$>?.$()*+2$[\

정상발목 발목 불안정증 환자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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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소닉붐 프로농구단 수석트레이너, 
대한스포츠의학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이사로 있으며 세종스포츠정형외과 SPC 실장을 맡고있다. 
슬개골 힘줄염·건병증을 위한 스포츠테이핑에 대해 
장원봉 실장에게 물어봤다.

약력
• 現)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RKATA) 이사, 학술위원
• 국제축구연맹 FIFA인증 선수트레이너
  (FIFA Diploma in Football Medicine)
• 前) 대한스포츠의학회(KSSM) AT관리위원
• 前) KT Sonic Boom 프로농구단 수석트레이너
•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KSSM)
•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정회원(RKATA)

글 장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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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및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슬개건 주위 통증에 도움이 되는 테이핑 방법을 알아보자

Strapping은 슬개건 부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슬개건 

아래쪽 부위를 언더랩으로 6-8바퀴 감아준다. 언더랩의 

위, 아랫부분을 중간지점까지 말아주고 아래쪽을 당겨 

윗부분을 덮어서 끈(strap)모양으로 만든다. 

기본 Strapping A

키네시오 테이프를 무릎뼈 아랫부분에 한바퀴 감아주고 

strapping을 강화하기 위해 언더랩이 아닌 Athletic tape(C-

tape)을 사용한다. 키네시오 테이프 위에 Athletic tape을 

한바퀴 감고, 두번째 바퀴를 감을 때에는 무릎 앞쪽에서 

테이프를 한바퀴 꼬아준다. 한 바퀴를 더 돌려 감은 뒤 꼬아준 

부분을 덮어 마무리한다. 그 위에 키네시오 테이프로 한번 더 

감아 고정시켜준다. Athletic tape로 슬개건을 압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슬개건 Strapping 강화응용C

무릎뼈(슬개골) 바로 아랫부분에 키네시오 테이프를 한바퀴 

둘러서 붙여준다. 키네시오 테이프 아래쪽에 언더랩으로 

strapping을 한다. 끈(strap) 모양으로 만든 strapping을 

키네시오 테이프 위쪽으로 올려 근위부위에 위치시킨다. 

Strapping이 흘러내리지 않게 키네시오 테이프로 한번 더 

감아 고정해준다. 

응용 B

테이핑 영상

면소재의 뻣뻣한 재질로 만들어진 테이프로 주로 관절의 
보호 및 안정화의 목적이 크다. 가동범위를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고 
때로는 관절주위 손상직후에 고정의 용도로 사용한다.

일본 카세 겐조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스포츠테이프에 비해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없이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혈액과 림프액, 조직액등의 

순환을 돕기도 합니다. 

01 스포츠 테이핑

02 키네시오 테이핑
C-1

B-4

B-1

A-3

A-1

C-2

B-5

B-2

A-4

A-2

C-3

B-6

B-3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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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졍형외과의 광고모델인 
강원도체육회 소속 장대높이뛰기 신수영 선수를 만났다.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장대높이뛰기 부문, 
다수의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도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유망선수이다.

신수영 선수가 모델로 참여한 
병원광고영상 보기

99랠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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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부상을 여러 번
극복한 경험 때문에 불사조!

불사조가 저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의 주종목인 장대높이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대높이뛰기는 장대라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서 바를 넘는 기록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커다란 장대는 어디서 구매하고 해외 대회에 참가할 때는 어떻게 옮기는지 궁금한데요. 
장대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수입해서 들여오고 있고요.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해외대회에 갈 때는 원래 비행기에 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서 배편으로 보내고 있고 kg 당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유 퀴즈에 2번이나 출연하신 경험이 있는데 어땠나요? 
저도 우연히 출연하게 된 거라. 유재석님과 조세호님을 만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녹화 중에 잘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병원 광고모델로 활약하셨는데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간혹 지인들을 마주치면 "어!? 세종 모델!"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병원에 다녀온 지인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지하철 내에서 나오는 영상 찍어 보내주기도 해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최근 세계 육상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우상혁 선수와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인 육상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육상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나요? 
엄청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인기 종목인 육상에서도 도약 종목이 가장 소외된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육상이라고 하면 다들 100m 달리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상혁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서 도약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인기 종목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육상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인기 종목에 비해 비인기 종목들은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장대높이뛰기는 
코치 선생님이 많이 안 계셔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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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험한 부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무릎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부상이 발생한 당시에도 무릎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고 신발 끈을 묶고 일어났는데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부상이 발생했어요. 그전에는 시합 중에 부상을 당한 경험은 없지만 훈련하다가 
다쳤었는데 신발 끈을 묶고 일어나다가 다친 선수는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수술을 집도한 차민석 병원장님이나 재활을 도와준 SPC(스포츠퍼포먼스센터)는 어땠나요? 
원장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믿고 제 무릎을 맡겼고요. 재활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주셨고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몸 상태에 맞게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선수들 사이에서 우리 병원의 평가는 어때요? 
요즘 세종스포츠정형외과가 ‘제일 뜨지 않냐.’, ‘제일 핫하지 않냐.’, ‘거기 유명하지 않냐.’, ‘원
장님들 실력이 좋다.’ 그리고 다른 병원 간다고 하는 선수가 있어도 제가 가라고도 권유하고 있
습니다. 원장님들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병원에 믿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세종스포
츠정형외과로 오세요!

최근에 출전했던 대회의 성적과 올해 목표는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성적은 3.8m에요. 올해 목표는 원래 갖고 있던 최고 성적인 4m
를 넘는 것입니다.

선수로서 앞으로의 목표는요? 
부상 없이 은퇴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장대높이뛰기 선수로 한국신기록에 도전
해 보고 싶고 아시안게임도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은퇴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무래도 부상을 여러 번 극복한 경험 때문에 불사조! 불사조가 
저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부상을 경험하고 치료를 받거나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ords 스포츠 퍼포먼스 센터 박지환 팀장
Trainer's Recommends

01

02

03

무릎관절 안정화를 위한 
밸런스 벤치 스쿼트

하체 근력강화 및 달리기 
능력을 증가시키는 런지

하지부위의 민첩성 및 
순발력 향상을 위한 사다리 스텝

빠르고 강한 도약과 도약 전 가벼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스텝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다리운동은 
다양하고 복잡한 스텝 동작들을 시
행하며 몸 전체를 기능적으로 움직
일 수 있는 민첩성과 순발력을 증가
시키는데 좋은 운동이다. 다양한 스
텝들을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스텝과 함께 점프동작까지 
응용하여 실시하였다.

달리기 동작과 유사한 동작인 런지 
동작은 운동선수들에게 필수적인 
훈련이다. 하체의 강한 근력과 기능
적 움직임을 끌어올려 달리기를 더
욱 빠르고 강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런지 동작을 실시하였다. 이 동작을 
초기에는 중량이 없이 시작하여 재
활 후기에는 40kg으로 20회 5세트 
실시하였다.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흔들
리는 밸런스 벤치 위에서 스쿼트 동
작을 통해 무릎관절을 안정화하고 
균형능력 및 하지 부위 근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 동작을 스
쿼트 자세로 버티면서 1분부터 시
작하여 2분 유지를 목표로 5세트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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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디빌딩 국가대표 세계 챔피언 설기관입
니다. 반갑습니다.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제가 많이 
말랐었어요. 그래서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헬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피트니스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피트니스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큰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헬스장 문을 닫거나 영
업시간이 짧아지는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많았
죠.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피하
게 되면서 헬스장이 아닌 집에서 몸 관리를 하는 현상
도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피트니
스 업계에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한번 수상하기도 어려운 보디빌딩 세계선수권대회를 
여덟번이나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
기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한, 우리 가족들의 응원이나 지지가 제가 열심히 운동
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스터 코리아 65kg, 70kg, 75kg에서 각각 3체급 우
승을 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만의 체중 감량
법이 있나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식단을 잘 지키는 게 가장 큰 노
하우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절제된 식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

황인데 그런 것들을 오롯이 운동에만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 외적으로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자체가 굉장히 수도승 
같은 삶을 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피트니스 선수로 사는 나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했던 
성과는 무엇인가요?
자기소개를 할 때 국가대표 세계 챔피언이라는 말을 
제 이름 앞에 수식어로 달곤 하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세계 챔피언의 자
리까지 오르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격려를 해주
실 때 ‘아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구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회준비, 브랜드 런칭, 유튜브, 강의, 육아 등 다
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육아라고 대답할 겁니
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하지만 육아를 하는 것
이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
는 큰 행복감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힘들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요즘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여느 평범한 가장처
럼 주말 시간을 아이들에게 내주지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래도 다행인 것
은 제가 평일에 시간조절을 할 수 있는 직업라서 주말
에 못 해주는 것들을 평일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
금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운동을 한 번씩 빼더라
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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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때 몸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합을 휴식 없이 
출전했는데 과유불급이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뤄서 좋았지만 바로 이어서 어깨가 안 좋아져서 

굉장히 절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병원장님께서 새 어깨로 만들어 준 느낌이라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만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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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 2020 SBS스포츠 미스터&미즈코리아 남자일반부 -75kg급 1위
• 2019 제14회 세계남자클래식보디빌딩선수권대회 -168cm급 1위
• 2019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남자일반부 -70kg급 1위
• 2019 미스터&미즈코리아 선발대회 남자일반부 -70kg급 1위
• 2018 제13회 세계남자클래식보디빌딩선수권대회 -168cm급 금메달
• 2018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남자일반부 라이트급 70kg 은메달



설기관 선수에게 가족이란?
제가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
이자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병원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저는 99년도 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3년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
을 하는 동안 중량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부상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유튜브나 방송 쪽에서 보여주기 식의 운동을 하다 보니깐 어깨 부
상, 팔꿈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팀 글로리어스 대표께서 병원을 
추천해 주셔서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파도 몸 관리 하면서 자연 치유를 많이 하는 편
인 선수인데 어깨를 다치고 나서 작년 대회까지 버티다가 앞으로의 선수생활을 
위해 병원을 찾게 됐고 또 수술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루틴을 지키는 피트니스 선수에게 ‘붕괴’의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수술로 끝이 아니라 재활하는 시간과 회복이 되는 그 시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생각했고 평상시에 하는 운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스트레
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롯이 병원 원장님과 재활해주는 선

생님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 앞으로 더 큰 미래를 도약하기 
위해서 내려놓자. 오로지 내 재활 치료에만 집중하자.’이렇게 마음을 먹고 프로
그램을 충실히 따랐는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다행히도 회복이 되고 완쾌가 되어
서 지금은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수술이후에 전부다 더 좋아졌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120%로 아주 만족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과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액티비티한 운동을 하던 사람이 제한적이고 지루한 동작들을 연속적인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하는 운
동들은 운동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잘 들어요. 재활은 가벼운 동작들이라서 내 
스스로‘잘하고 있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가장 재활
에서 중요시했던 부분은 ‘하루에 정해진 재활시간에 대한 루틴은 꼭 지키자.’이
게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사실 재활운동을 잘 안하게 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봐도 재활에 시간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회복이 
빨리되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술만 잘했다고 해서 몸이 완벽하
게 돌아오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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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의 장점과 담당 주치의였던 금정섭 병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처음, 병원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있었어요. 전날 부상당
한 유명 선수의 뉴스를 접했는데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와 계시더라고요. 이런 
전문 선수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좀 믿음이 갔습니다. 일반인들도 
오지만 그래도‘전문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많이 찾는 곳이구나’라
는 부분에서 굉장히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금정섭 병원장님께 첫 번째 진료를 받았을 때 제 어깨의 상태나 컨디션
에 대해서 상세하고 꼼꼼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사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봤는데 그 병원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환자
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진료를 나와서 
진료실 밖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오셔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는 모습에서 크게 좀 믿음이 갔습
니다.
 
또한,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원장님께서 다른 환자들에게 현재 상태에 대해 설
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나에게만 특별
하게 와서 알려주신 게 아니구나.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고 
계시는구나’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신뢰와 믿음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선수로 복귀한 지금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제가 이루지 못한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에 도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세계선수권 두 종목에서 챔피언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챔피언을 했
던 종목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다른 종목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
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깨 수술도 잘 됐고 좋은 기량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보디빌더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당장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몸을 만들지 못했거나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
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보디빌딩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믿음
을 가지고 조금 더 버텨낸다면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나 위치에 도달하는 일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루지 못한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에 도전을 할 거고요,

작년 세계선수권 챔피언을 했던 종목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다른 종목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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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타이거즈와 역사를 함께 한 
28년차 트레이너 그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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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단 28년 차 트레이너 김준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트레이너가 된 계기는요? 
제가 중학생부터 야구 선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구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시작하지 못했죠. 이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93년도 말에 알고 지내던 
선배를 통해 입사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당시에도 선수트레이너란 개념이 있었나요? 입사 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선수들의 부상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등 병원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는 야구단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트레이너 많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 일뿐만 아니라 프런트 일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운동장 관리와 같은 것들도 하고 1인 
2역, 3역을 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구 해태)는 11회 최다 우승 구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를 같이 하면서 기억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1996년, 1997년, 2009년 2017년 총 네 
번의 우승과 함께했습니다. 96년도 우승이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에 선동렬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해서 
없었고 선수단은 노쇠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야구 
관계자들의 평가도 우승감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많았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선수단 내부에서 더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생겨서 하나의 
팀으로서 리그에 임했고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강철 선수, 
지금은 감독님이시죠. 한국시리즈 MVP가 되셨는데 
우측 무릎이 안 좋아서 저와 동고동락하면서 연습 
때마다 테이핑 해드리고 컨디션 조절을 위한 
스트레칭을 진행했었는데 한국시리즈를 우승하고 
끝나고 나서 고생했다고 안아주던 것이 생각나고 
지금도 폭죽을 보면 우승 당시의 기억이 오버랩 
되면서 기억나곤 합니다.

해태 유니폼에 대한 유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창단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니폼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단 고위 관계자분이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갈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곳에서 근위병들이 빨간색과 
검은색의 제복을 입은 모습에서 강인함을 느껴 
유니폼을 비슷하게 제작하게 되었는데 하의가 
검은색이다 보니 여름에 훈련을 진행하면 다른 
팀보다 1.5배 정도는 땀을 더 흘렸던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긴 시간 동안 선수 처우가 
매우 열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발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행복한 
편입니다. 프로야구 출범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되다 보니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었고 구장에 시설투자보다는 선수 수급을 해서 
경기를 여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1군 선수, 2군 
선수, 부상선수들이 한 장소를 같이 사용해서 훈련을 
받았고 휴식장소도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수 트레이너로서 부상 선수에 대한 생각은요? 
야구라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과 선수는 
불가분 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년마다 구단에 
새로 들어오는 선수가 10명에서 15명 정도인데 
선수단 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들어온 선수만큼 
나가야 될 선수들이 생기는데요. 항상 포함된 
선수들이 부상을 자주 당한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초등학교부터 야구를 계속해왔는데 
그만두는 이유가 단순히 실력이 없어서 라면 본인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부상으로 인해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태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우리 팀이 부진한 원인
해태에서 기아로 바뀌면서 성적이 부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해태 
시절 홈런볼이나 부라보콘과 같은 가벼운 
것들이 어깨 패치에 있다가 기아의 차량들로 
교체되면서 어깨가 무거워져서 타격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김응용 감독의 참외 사건
1997년도 6월 29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갖고 누군가 참외를 
던졌는데 제구 부족으로 감독님의 목덜미에 
맞은 사건입니다. 당시 참외를 맞은 감독님이 
덕아웃으로 들어가면서 맥주병이나 돌을 맞고 
참외 국물 때문에 피가 나는 줄 아셨나 봅니다. 
저에게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다가 참외인 것을 
알고 다시 심판에게 항의하러 나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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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요?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가슴 한편에 묻
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97년도 한국시리즈 5차전
의 승리 투수였던 김상진 선수입니다. 저와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형, 동생처럼 지냈던 사이입니
다. 98년도 시즌 막바지에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해
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 결과 악성 종
양이 목까지 침범한 상태로 위암 4기 말기에 시한부
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김상진 선수의 담당 케
어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63빌딩을 가고 싶
다고 해서 휠체어를 태우고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김상진 선수가 잠실 구장 방향을 보면서 “저곳이 제
가 승리 투수가 되었던 장소 맞죠?”라고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생각나네요. 김상진 선수가 떠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트레이너로서 가장 마음 아프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더 멋진 야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선수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99년에 김상진 선수를 보내고 나서 트레이너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2000년도에 임수혁 선수가 부정맥으로 쓰러진 뒤 
식물인간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했던 시기가 겹치다 
보니 ‘아..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트레이너로서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는 어떤 메
시지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의료 응급체
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구단이 기아로 바
뀌는 과정에서 경기장에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
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2003년부터 여러 구단의 경
기장에 전문의가 의무적으로 상주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수들이 안정감이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으로도 제 기량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99년에 김상진 선수를 보내고 나서 
트레이너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느꼈습니다.

의료 응급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구단이 해태에서 기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기장에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故 해태 김상진 선수

109랠리톡

선수 트레이너로서 직업병은 무엇인가요? 
야구 경기를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보세요? 홈
런 치고 볼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멋진 플레
이를 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를 볼 때 플레이를 
못 보고 항상 선수를 봅니다. 특히, 경기 전날 안 좋
은 부위나 부상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
수의 움직임만 계속 눈으로 좇게 됩니다. 그러다 보
니 온전한 게임을 볼 수 없어서 경기가 끝난 뒤 영상
을 보고 경기결과나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선수 트레이너로 가져야 할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단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에게 단순히 운동법을 
알려주고 옆에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본
인에게 맞는 운동 방식을 루틴화 시켜서 스스로 운
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방법이 일괄적일 수 없습
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맞는 운동방법을 찾게 되
면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기보다 진행하는 운
동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알게 하고 스스로 
컨디션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트레이너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수 트레이너로서 2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바람은 무엇인가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 선수들은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SNS와 같은 매체
가 발달하면서 악성 댓글이나 주변 반응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10여 년 전부터는 
심리를 전공한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야구에 대한 종목 특성을 
잘 모르거나 구단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모르다 보
니 선수 상담에 있어서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래
서 제가 직접 스포츠 상담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요. 
선수들을 위해 심리적인 부분도 케어하는 트레이너
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선수에게 맞는 운동방법을 찾게 되면 
진행하는 운동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알게 하고 
스스로 컨디션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트레이너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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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은 경기를 잘하기 위해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에서 만나는 선수들은 현재 사
용중이거나 앞으로 섭취할 계획이 있는 제품의 금지성분 포함여부를 가장 궁금해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생약을 원료로 
한 의약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은 결과가 제공되지 않는데 이런 제품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
지된 방법은 매우 많은 경우와 사례가 있다. 도핑성분의 거래, 사용시도 및 공모 등 도핑위반을 목적으로 한 다
양한 시도와 방법들이 해당된다.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법으로 유전자 도핑이 있다. 유전자 도핑은 유전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장
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유전자를 주입하는 유전자 치료에 기반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도 생경한데 유
전자 도핑은 더 낯설다. 하지만 이미 몇몇 국가에서 유전자 도핑을 시도하려는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2003년 세
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WADA)는 유전자 도핑을 공식적으로 금지된 방법에 포함시켰다. 
유전자 도핑은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세포, 유전자, 유전적 물질을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감시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 치료법이 어떻게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근이영양증은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근 위축과 손실을 초래하여 자발적인 호흡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퇴행성 근육질환이다. 근이영양증의 
여러 유형 중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은 디스트로핀 유전자가 없거나 점점 소실되는 질환이다. 근이영양증의 치료
로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되었는데,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치료법으로 개발된 유전자를 주입한 노
화된 쥐에서 근육량이 40%나 증가했고 체력도 어렸을 때 처럼 향상되었다고 한다. 후에 이 쥐는 영화 터미네이
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이름을 본 따 슈왈제네거 마우스로 알려졌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한 연
구소에서는 쥐에게 PPAR-δ라는 지방 연소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를 주사했는데 지근섬유 수가 증가되어 최대 
2배의 거리를 더 달리게 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 받았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법을 선수의 체력특성을 고
려하여 적용한다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도핑은 페어 플레이와 선수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여기서 유전자 치료법이 선수들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전자 도핑의 윤리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 도핑이 단순히 위
험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볼 때, 몇몇 선수들은 건강상
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유전자 도핑은 유전자 주입과정에서의 인체에 나타날 수 있
는 위험과 변형유전자의 통제 불가능한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경기력은 명예, 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1등만 기억하는 스포츠계에서 결과만 중시하는 풍조가 지속되는 한 도핑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도핑에 대한 시각을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전체로 확대하고 함께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스포츠는 영원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도핑과 함께. 

!"�$$!""pqOrs"tu@v&"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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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의 진화? 유전자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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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2021-2022 시즌 KBL과 NBA 결승전을 끝으로 농구 리그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마무리되었
습니다. 많은 농구팬들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다르게 요즘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현대 농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에서의 플레이 스타
일 변화에 맞춰 농구화의 스타일도 변화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발목이 없는 로우컷 농구화를 신
는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목이 높았던 농구화에서 발목이 낮아진 이유와 이런 형태의 
농구화가 대중화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농구화의 발목이 낮아진 이유로는 코비 4가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비 4 이전에도 발목이 
짧은 로우컷 농구화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구인들은 ‘농구화는 발목을 다치지 않기 위해 발목
이 있는 하이컷 농구화를 신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하이컷 농구화가 발목
을 잘 잡아 주기도 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처음에 나이키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2의 마
이클 조던이라 불리는 코비와 후원 계약을 맺은 곳은 아디다스였고 아디다스는 다양한 광고를 통해 브랜
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이키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줌코비 시리즈가 첫선을 보이게 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본인이 돌파하면서 발목을 꺾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젖히면서 
들어오고 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이컷 농구화가 이런 플레이
를 즐겨 하는 코비에게 불편감을 주게 됩니다. 코비 3 까지는 하이컷에 가깝게 나
왔는데 코비 3에서 코비 4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농구화의 과학적인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농구화에서는 트위스팅
(신발이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을 잘 안 삐게 되어있습니다. 코비 4
에서는 트위스팅을 막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하단의 아웃리거를 발달시키
면서 발목을 좀 덜 삐게 되었습니다. 또한, TPU 재질의 힐컵이 뒤꿈치를 잘 잡아
줄 수 있게 되면서 기존보다 발목이 낮아진 로우컷을 신어도 훨씬 더 가볍고 안정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비 4의 발매 당시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기존의 발목을 잡아주는 농구
화가 주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팀 바스켓 모델들도 로
우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조
던 시리즈도 조던 일레븐 이전에는 로우컷을 플레이용으로 많이 안 신었고 일상화
나 패션화로 한 개 모델 당 1~2컬러가 나오는 정도였고 조던 1은 많이 나왔지만 
조던 3이나 조던 4는 로우컷 모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코비 브라이언트의 코
비 4가 나오면서 로우컷이 대세가 되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인기를 끌며 완판 된 코비 4에 이어 코비 5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시 
한국 KBL의 농구 선수들 대부분이 이 농구화를 착용하기도 했으며 코비 6에서는 
코비 5 보다 좋은 피팅감과 착용감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비 7이
나 코비 8은 전작과 다른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최근
에는 코비 시리즈가 프로트로(퍼포먼스와 레트로를 합친 단어)로 재 탄생하여 현
대 농구에 맞게 업그레이드 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020년에 발매
한 나이키 줌 코비 5 프로트로는 지금도 많은 농구 선수들과 농구인들에게 최고의 
농구화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과 더불어 나이키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코비 
시리즈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2022년 3월 코비의 아내와 재계약을 통해 
다시 코비 시리즈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비 시리즈에서 어떤 로우컷 
농구화가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  NIKE Kobe 4 !

 !  NIKE Kobe 5 !

!
 NIKE Kobe 5 Protro !

113스포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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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병원장과 
오성웅 원장이 말하는 
‘농구화 발목이 
낮아진 이유’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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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hinko : 빠찡꼬
2022 · Drama · 1 season · apple tv

2017년 책이 나오고 미국 주류 백인 여성들의 폭발적 호응에 아마존 서적 베스트셀러를 

찍는다. 한 쪽 부류의 방점을 시작으로 미국내 지식인들의 필수독서목록에 오르고 번역본은 

세계로 퍼진다. 작가 이민진의 강연과 인터뷰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친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늦은 관심을 보인 나라가 나의 조국이었다.”라고 서운함을 

토로한다. 하버드 강연 땐 한국학생의 질문에 눈물을 쏟기도 한다. 미국이민 1세대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오롯이 받은 2세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혼란스러웠던 그녀가 

또한 긴시간 살았던 일본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얻은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역사와 함께 그리고 세대를 담아 전달한다. 

한국에 책이 출판되고 몇몇 지인에게 선물할 때까지만 해도 나역시 읽지 않고 선물했었다. 

이민진 작가 그녀 자체가 너무 멋졌고 책에 담긴 의미가 감동이었던 탓도 있다. 드라마를 

무척이나 기다렸던 나로선 만족할만한 웰메이드로 나타나줘서 더 할 나위없이 기분좋다. 

어린 선자역의 김민하는 작가 이민진과 닮은 꼴인 것만 봐도 작가가 매우 큰 참여를 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나라를 떠나 인간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집념은 달리 설명이 

필요없다. 그저 본능이고 자연의 이치다.

1939년 부산, 딸은 일본으로 가야 한다. 엄마는 갈 수 밖에 없는 딸에게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고향의 맛을 꼭 맛보이고 싶다. 엄마는 쌀을 

구한다. 당시 일본의 관리하에 있던 쌀을 조선인이 구하는 건 도둑질말고는 없었다. 엄마는 

쌀 세 줌을 얻어 정성스레 한 공기의 밥을 지어 떠나기 전 딸에게 먹인다. 

아빠는 딸에게 늘 당당하라 가르쳤고 누구못지 않은 자유의지를 심어줬다. 가난은 숙명이 

아니고 일본의 억압도 정상이 아니며 사람냄새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줬다.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아빠 목소리로.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한 엄마, 아빠에게 50년이 지나 찾아온다. 19살 선자는 이제 70살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삶을 회상한다. 억압, 외면, 차별과 치욕에서의 저항과 극복이 얼마나 큰 

상처의 시간이었는지 그녀의 인생으로 보여준다. <언젠가는 꼭 돌아가리.> 조국의 쌀맛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립던 19살 소녀의 기가막힌 삶의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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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My Car : 
드라이브 마이 카
15+2021 · Drama/Road · 2h 59m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지만 무너진 편린들을 바라보는 시간은 분명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가득할테다. 누군가는 매일 화를 내고, 누군

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자아가 썩어가고 있

을테고, 또 누군가는 침묵의 독약으로 스스로를 학대한다. 어떻게 극복

하고 돌아가는 방법이 숙제고 호기심의 시작이다.

2015년 장 마크 발레의 <demolition>은 무너진 마음을 시각적으로 부

셔보거나 분해하며 찾아가는 위로의 순간을 극화했다면, 이영화는 공감

의 상대를 선택했다. 단 한 명, 딱 한 명이면 충분한 공감의 대상을 설정

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1940년 연출작 <레베카>엔 정작 레베카가 등장하

지 않는다. 그러나 극이 끝날 때까지 마치 옆에 있는 듯 등장인물들의 언

급에 의해 존재감이 유지된다. 영화 속 아내의 존재감은 레베카의 그것

과 결을 같이한다. 오직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에 한 명의 

등장인물 운전기사가 등장한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참아오던 

남자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는다. 

무너진 순간 세상은 멈췄지만 마치 얼음 땡 게임의 손가락 터치의 작은 

터치 한 번을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지 묵묵히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길~게 영화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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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Thomas Vinterberg와 Mads Mikkelsen이 

 2012년 The Hunt이후 8년만에 뭉쳤다. The Hunt를 잠시 훑어보면, 

7세 여자아이의 거짓말로 시작된 유치원 남자교사의 성추행의혹은 

동네전체로부터의 집단따돌림과 폭력이 행해지고 마을사람들의 

지속적인 의혹재기와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지며 결국 참혹한 결말로 

이어진다. 아이의 거짓말 하나가 치룬 어마어마한 댓가는 그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도덕적 무중력상태’가 된다. 

2020년 다시 뭉친 영화 <Another round>에서도 작은 이슈 

하나가 극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국의 결말로 치닫는다. 이번엔 

음주를 다뤘다. 아이들이 존경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사 마틴은 

동료 교사친구들과 가십거리에나 실리는 연구결과를 맹목적으로 

실천해보기로 한다. ‘혈중알콜지수 0.05%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알콜지수와 같다.’ 이는 곧 인간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부족하게 태어난다로 해석할 수 있다. 고로 부족한 0.05%의 알콜을 

꾸준히 채워줘야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다. 그럴 듯 하다. 

휴대용 혈중알콜측정기도 구입한다. 마틴은 매일 0.05%의 

혈중알콜농도를 맞추며 산다. 웬걸 효과가 좋다. 수업도 잘 되고 

호응도 좋고 삶에 활력이 붙는다. 그러나 ‘늘 세상엔 참 좋은 술들이 

많고 혈중알콜농도는 짙을 수록 행복하다’는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청춘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꿈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꿈의 내용이다.

<키에르케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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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Part.2 
 The Other One 
2022 · Aaction · 1h 17m

마녀1 원작에 비해 스토리가 부족한 느낌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마녀1을 재미있게 보았기 때문에 마녀2에 대한 기

대가 있었다. 새로운 주인공이 어떤 배우일지 궁금하긴 했지만 김

다미가 주인공이 아니라 살짝 아쉬웠다. 마녀2에 많은 배우들이 출

연하는데 각 인물들, 단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스

토리가 빈약한 영화였다.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관계 설명이 

부족하고 욕이 난무하여 살짝 듣기 힘들었다. 뭔가 영화를 보고 있

지만 줄거리가 연결이 안되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왜 싸우고 죽이

고 같은 편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죽이고 대결하고 철저하게 액션에

만 치중한 영화라서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은 영화였다. 마지막에 쿠

키가 있는 줄도 모르고 1등으로 영화관에서 나왔다. 이건 좀 아쉬웠다. 

마녀3에서는 이번 작에서 부족한 설명을 지루하지 않게 잘 끌어낼 것

인가가 중요해 보이고 주인공들의 합이 궁금해진다. 

119영화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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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Gun Maverick :
탑건 매버릭

2022 · Aaction · 2h 1m

배우, 연출, 스토리가 36년간 숙성된 영화, 탑건 :　매버릭

내가 기억하는 탐 크루즈의 첫 번째 영화는 1996년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1편이다. 아슬아슬한 

줄에 매달려 미션을 수행하던 그의 모습은 한국에서 광고나 방송에 패러디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부터 탐 크루즈는 나에게 최고의 액션 배우로 각인되어 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2세인 그의 정수가 담겨있는 영화 탑건 : 매버릭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번에 개봉한 탑건 : 매버릭의 전작인 탑건 1편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6년도 작품으로 탐 

크루즈의 데뷔작이다.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전작을 보고 보게 된다면 

1편의 명장면에 대한 오마쥬와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영화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1편을 보기 어렵다면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접하고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의 흥행 요소를 모두 모아놓은 느낌이다. 먼치킨 주인공, 성장 

드라마, 불가능한 미션, 화려한 볼거리 등이 어색하지 않게 너무 잘 조합되어 있다. 가장 좋았던 

요소는 마치 내가 실제 전투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관에서 관람할 

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의자의 양쪽 좌석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뛰어넘어선 체험형 액션 영화이다. 또한, 실제 배우들이 직접 F-18 전투기에 타서 촬영된 항공 

액션은 그동안 CG 액션에 지루함을 느낀 피로를 한 번에 날려 보낸다.

영화의 마지막은 마치 미션 임파서블의 그것과 흡사하다. 불가능한 임무를 받은 해군 조종사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는지 나오는데 마지막 30분은 요즘 같은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OTT 플랫폼 시대에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팬데믹 이후 보았던 모든 영화 중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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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결심
15+2022 · Mystery/Drama · 2h 18m

영화 한 편에 대한 해석이 이토록 제각각 각자의 경험이 주는 분석과

지식의 범위에 맞게 풍성한 감상들로 넘쳐날 수 있는가.

세 번을 관람한 이유와 아직도 궁금한 여백에 대한 물음표는

n차 관람 횟수를 체우는 미끼같다.

첫 관람 후 머리를 빙빙돌던 대사가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걸 멈추나요?” 였다.

두 번째 관람에선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였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였다. 

저의를 느껴야 깊이가 느껴지고 깊이의 의미가 살아난다.

사랑해서 버럭 화를 내며  ‘반문’하고, 툭 내뱉은 단어 하나의 의미에

‘감동’하고, 사랑하니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죽음’까지.

지극히 순수한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

가독성 짙은 관계와 감정을 혹독하게 쥐어 짰다.

잊혀지고 있는 순수를 못 도망가게 꽁꽁 묶어 놓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웃고 있는 박찬욱식 페르소나. 

접근하는 방식이야 어찌됐든 인간은 늘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 방법은 사랑이 제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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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의
맛집노트

먹는게 젤 좋아~ 친구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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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화할
매원조

 '닭한마
리'

파쏘PASSO '감자뇨끼'
서울 종

로구 종
로40가

길 18

10:30~
01:00

닭한마
리

서울 광진구 군자로 174 1층17:00~24:00파스타, 스테이크

사진제공: 박지원 영양사

125이프로의 맛집노트

솔티드 '푸딩'

서울 광진구 능동로32길 5 1층
11:00~21:00
정통 커스터드 푸딩, 펌킨파이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43-17
11:00~21:30
미국식 햄버그스테이크, 햄버거

서울 광진구 능동로 254 화인로즈 1층
10:30~22:00
한방삼계탕, 들깨삼계탕

서울 광진구 군자로2길 
11:30~21:00
츠케멘, 매운맛 츠케멘

그리지하우스 '함박스테이크'

진한방삼계탕 '삼계탕'

멘쇼 '츠케멘'



!")*+
,-.$
/01$23

세종대학교 무용과 한승리 



�*o'h $h+) 'Pn*

뉴스 
세종스포츠 뉴스 
병원 대외활동 
V-LOG 나오세출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신임 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연맹은 15일 "부회장에 김동하 나광건설 대표, 고문 변호사 겸 스포츠
공정위원장에 신홍명 법률사무소 화온 대표 변호사, 의무위원장에 금정
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 사외이사 겸 의무위원에 김용일 LG 트윈
스 수석 트레이너, 사외이사 겸 스포츠공정위원에 서동욱 전 KIA 타이
거즈 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리틀야구연맹은 14일 화성드림파크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
었고, 유승안 회장이 신임 임원에게 임명패를 전달했다. 연맹은 "김동하 
부회장과 금정섭 의무위원장은 리틀야구 발전기금 기부를, 김용일 이사
는 트레이닝 교육 재능기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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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이다. 남자농구대표팀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난항을 겪
는 가운데 핵심 포워드 자원 최준용(SK)마저 부상으로 이탈하게 생겼
다. 16일 서울 SK 구단에 따르면 최준용은 이날 오후 왼쪽 발목 부상에 
대해 대표팀 주치의(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박사)의 정밀진단을 받
은 결과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간 치료가 필요
한 진단으로 18일 소집되는 농구대표팀에 합류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준용은 지난 15일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원정경기에 출전해 슈팅을 
시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을 크게 접지르며 쓰러졌다. 이
후 코트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이로써 남자농구대표
팀의 고민은 가중됐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
람에 14명 최종 엔트리에 구멍이 나는 상황이다. 

SK 관계자는 “다행히 최준용이 체중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착지 과정에
서 충격이 덜했는지 예상보다 심하지 않은 2주 진단이 나온 것 같다” 고 
말했다.농구대표팀은 18일 소집한 뒤 22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24일부
터 3월 1일까지 농구월드컵 아시아예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농구
협회는 17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진자, 부상자에 대
한 대체선수 선발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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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야구연맹, 김용일 의무위원
서동욱 스포츠공정위원 의무위원장에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 선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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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농구대표팀…
SK 최준용 2주진단 
대표팀 불발될듯

연합뉴스

서울 이랜드 FC는 지난 8일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와 2020시즌, 2021시즌에 이어 2022시즌에도 함께하며 3년 연속 동
행한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족부 전문의 김진수 병원장, 어깨 전문
의 금정섭 병원장, 무릎 전문의 차민석 병원장 등 각 분야의 대표 의료진
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한 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이다. 3명의 병원장 
모두 축구, 야구, 농구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운
동선수 부상 방지 및 치료에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 세종스포츠정형외
과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1 ‘한국브랜드선호도1위’에서 의료
부문 1위에 등극했으며, ‘제10회 코리아 톱 어워즈’에서 고객 감동 브랜
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2020시즌부터 서울 이랜드 FC 공식지정병원으
로 함께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상 관리 시스템을 구단에 제공했
다. 2022시즌에도 메디컬테스트와 철저한 부상 검사치료 등 서울 이랜
드 FC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질 예정이다. 이에 서울 이랜드 FC는 경기
장 LED 광고, 홍보 영상, 의료 카트 등의 홍보 채널을 활용해 세종스포
츠정형외과 브랜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단 멤버 주치의’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은 “3년 연속 서
울 이랜드 FC 공식지정병원으로 함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2시즌 서울 이랜드 FC가 목표로 하는 승격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
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 이랜드, '공식지정병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와 
3년 연속 동행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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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광고 모델로 강원도체육회 소속 장대높이뛰기 
선수인 신수영을 발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수영 선수는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장대높이뛰기 부문, 다수의 대회에
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도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유망선수이
다. 최근에는 부상 이후 재활훈련을 마치고 3월 30일 ‘제26회 전국실업
육상경기대회’와 4월 15일에 열리는 ‘제68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및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선발전’에 출전하기 위해 만반
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관계자는 “신수영 선수는 수술과 재활을 통해 성공
적으로 복귀한 이력이 있는 만큼 부상을 극복하고 예전과 같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라 생각했고 병원의 치료 목표인 RTP(Return To Play, 
원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와 부합하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광고 영상은 기존에 병원의 전경과 의
사들이 출연하던 병원 광고를 탈피하고 신수영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통해 마치 스포츠 브랜드 광고 형태로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라는 슬
로건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믹스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장대높이뛰기 신수영 선수 
광고 모델로 발탁

연합뉴스

프로야구 한화는 29일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 홍보관에서 세종스포츠정
형외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스포츠정형외
과는 선수단에 대한 우선 진료와 함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구단은 금정섭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을 한화 의료자문의로 
위촉, 선수들의 부상 관리 및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자문의는 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재활, 부상 예방에 대한 의료 조언 
및 자문을 구단에 제공하고 필요 시 선수단 훈련에 동행해 선수들의 몸
상태 점검 및 치료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세
종스포츠정형외과는 급성기 운동손상부터 다양한 관절질환을 전문적
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다. 금정섭 병원장은 국제축구연맹 인증 
스포츠 전문의이자 대한장애인농구협회 이사, 제주유나이티드FC 어깨
관절 자문의, 서울이랜드 FC 주치의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자문의
로 활동 중이다.
 
한화는 지난 SSTC와 협약을 통해 선수단의 몸상태와 운동능력을 면밀
히 체크함과 동시에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상 
방지 및 부상 관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정섭 병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자, 선수들
이 부상에서 명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적으로 케어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수
단 케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야외야] 한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의원과 업무협약

스포츠월드

제17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한국 도미노피자가 주최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관하며 5일 오전 
경기도 화성드림파크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전에 앞서 특별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대구 중구 주니어 야구단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에 입학한 김준오 학생이 한국리틀야구연맹 특별 장학금을 받
았다.

이날 김응룡 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이 개막전 시구자로 나섰다. 
박성동 부회장(우리365한의원 원장), 금정섭 의무위원장(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원장), 신홍명 스포츠 공정위원장(화온 법률사무소 대표) 등이 
자리를 빛냈다.

금정섭 의무위원장은 “역사가 깊은 도미노대회 개막 시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야구에 뿌리들인 이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의무위윈장으로서 선수들의 부상에도 많은 관심
을 갖고 돌볼 예정이다. 큰 부상 없이 훌륭한 야구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
겠다”고 덧붙였다.

제17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
대회 5일 개막…김응룡 전 회장, 
금정섭 의무위원장 시구

오센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병원장은 최근 ‘알기 쉬운 토미존 수술(금
정섭 병원장의 위클리 조브)’을 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알기 쉬운 토
미존 수술’은 미국 LA에 위치한 세계적인 스포츠의학 전문 병원인 컬
란-조브 클리닉에서의 연수과정과 토미존 수술에 대해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연수를 초청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어깨 및 팔꿈치 손상 전문가
인 닐 엘라트라체 박사(Dr. Neal s, Ellatrache)의 여러 수술 케이스들
에 대한 경험담과 병원을 방문한 미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과의 만남 
등을 담고 있으며 직접 스포츠 경기장에서 직관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
기하듯이 풀어내고 있다.

이번 스포츠의학 에세이는 ‘1장 알기 쉬운 토미존 수술’에서 토미존 수
술의 유래부터 증상 및 치료방법에 대해 쉽게 서술하고 있으며 ‘2장 컬
란조브에서’는 연수기간 동안 세계적인 스포츠의학 병원에서의 경험담
으로 구성됐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병원장은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다양한 부
상으로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스포츠 부상 예방에 대해 생각했다. 그 중 
투수들이 많이 겪는 내측 측부 인대 파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기술하
여 많은 독자들과 운동선수 및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병원장, 
'알기 쉬운 토미존 수술' 출간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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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메디
컬 컨퍼런스 ‘2022 아이소키네틱 컨퍼런스(isokinetic Conference : 
Football Medicine The Players’s Voices ⅩⅩⅨ Edition)’에 세종스
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과 스포츠퍼포먼스센터(SPC) 박지환 팀장
이 참가했다. 웰본정형외과 김준범 원장, 전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팀닥
터 김미정 교수, 공재연 원장이 함께했다.

2009년부터 시작한 해당 컨퍼런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
나19)로 2019년에 잠시 중단된 이후 올해 다시 개최했다. 해당 컨퍼런
스는 정형외과 및 재활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
유하고 교환하는 자리로, 85개국 약 2000여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SPC의 박지환 팀장은 유일한 한국인 발표자
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목 수술에 대한 주제(Effects of Short Foot 
Exercise after Modified Brostr m Operation on Intrinsic Foot 
Muscle Cross-Sectional Area and Balance Ability)로 포스터 발표
를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진수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은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
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항상 의사부터 직원들까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내외 스포츠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아이소키네틱 컨퍼런스’는 내년 5월 27
일부터 2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탁월함의 추구(The Pursuit of 
Excellence)’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9년차를 맞이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
이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10일(한국시간) 기준 류현진은 2022시즌 6경기에 출전해 27.0이닝 2
승 무패 평균자책점(ERA) 5.33 이닝당출루허용률(WHIP) 1.296 등을 
기록하는 등 빅리그 데뷔 후 가장 부진하고 있다. 급기야 앞선 2일 시카
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선 팔꿈치 부상을 당해 시즌 두 번째 IL(부상
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2년간 지속되는 부진과 잔부상에 류현
진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했다. 토론토 현지에서는 “류현진을 트레이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 35세의 류현진,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나?

2020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이
적 후 첫 시즌 12경기에 나와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의 성적을 거두
며 에이스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에는 14승 10패 ERA 4.37로 다소 
주춤했다. 전반기에는 17경기에 선발 등판해 8승 5패 ERA 3.56으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에이스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14
경기에서 6승 5패 ERA 5.50에 그쳤다. 특히 9월에는 4경기 동안 1승 
2패 평균자책점 9.20으로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올해 첫 2경기에서도 
7.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ERA가 13.50까지 치솟았다. 

부진의 이유로는 첫 번째로 떨어진 구속이 꼽힌다. 류현진이 가장 활약
했던 2019시즌에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90.7마일(145.96㎞)로 빅리
그 데뷔 초반과 견줘도 밀리지 않았지만, 점점 구속이 줄기 시작하더니 
올해에는 89.3마일(143.71㎞)로 2019년 대비 2㎞ 넘게 줄었다. 패스
트볼의 구속이 줄기 시작하면서 그의 결정구인 체인지업의 위력도 크게 
줄었다. 패스트볼로 카운트를 잡고, 결정구로 구속이 느린 체인지업으

세종스포츠정형외과, 
FIFA 메디컬 컨퍼런스 참가

저물어 가는 괴물의 시대...
류현진, 이대로 괜찮나요

쿠키뉴스 쿠키뉴스

로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게 류현진의 주 패턴이었다. 야구통계사이
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2019년 당시 류현진의 체인지업 구종 가치(투구 
결과에 따라 바뀐 기대 득점의 변화량을 구종 별로 누적한 값)는 무려 24.9
에 달했지만 2020년(8.1)과 지난해(0.3)로 하락세를 걷더니, 올해는 -0.62
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류현진이 에이징 커브(나이에 따른 기량 하락)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2006년 KBO리그 한화 이글스에서 데뷔한 그는 어느
덧 만 35세의 베테랑이다. 30대 중반인 류현진도 전성기에서 내려올 시점
에 이르렀다. 투수들의 최전성기는 보통 30세에서 33세까지로 본다. 현재 
팀 당 60경기 가까이 치른 가운데 팬그래프닷컴 기준 대체선수대비승리기
여도(WAR) 선발 투수 상위 30명 중 만35세가 넘는 선수는 카를로스 카라
스코(35, 뉴욕 메츠)와 저스틴 벌렌더(39, 휴스턴 애스트로스) 단 2명에 불
과하다.

동양인의 신체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인종에 비해 동양인의 운동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신체적 노쇠화도 다른 인종에 비해 빠
르게 찾아와 30대 중반부터 급격한 기량 저하를 겪는다. 실제로 빅리그에서 
뛰었던 동양인 투수들은 류현진과 비슷한 나이대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
국인 메이저리거로 굵직한 업적을 세웠던 박찬호는 텍사스 이적 이후 내리
막을 걸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30대 중반 뉴욕 메츠에서 뛸 당시 마이너리
그 트리플A로 강등됐고, 선발 투수가 아닌 불펜 투수로 시즌을 소화하는 경
우가 더 많았다. 

박찬호 이전 아시아 선수 메이저리그 최다승 기록을 가지고 있던 노모 히데
오도 30대 중반에 급격히 기량이 줄었다. 2003년에 16승 13패 ERA 3.09
로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지만, 만 35세였던 2004년에는 4승 11패 ERA 
8.25로 급격히 기량이 꺾였다. 2005시즌에도 5승 8패 ERA 7.24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이후에는 마이너리그와 도미니칸 공화국 리그를 전전했다.

류현진과 비슷한 시기에 빅리그에 진출한 다르빗슈 유(35, 샌디에이고 파드
리스)는 올 시즌 11경기에 선발 출전해 67.1이닝을 소화하며 5승 3패 ERA 
3.61으로 준수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2위를 차
지했던 2년 전 기록(12경기 출전 76.0이닝 8승 3패 ERA 2.01)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전문의가 보는 류현진의 현 상태는?

현 LG 트윈스 필드 닥터이자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 어깨/팔꿈치 전문의 
금정섭 병원장은 류현진이 이번에 입은 전완근 부상에 대해 “전완근 부상은 
주로 투수들에게 생기는 부상으로, 공을 던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내측의 
척골 측부 인대 주변의 근육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파열되면서 생기는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 병원장은 “단순히 전완근 부상만 있다면 약 4에서 6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인대의 손상이 동반되어있다면 회복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면

서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부위의 통증이 재발하
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전완근 부상이기보다는 인접하고 있는 척골 측부 인
대의 부상이 동반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
다.

보통 전완근 부상은 팔꿈치 토미존 수술의 전조 증상으로도 알려져 있기에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 매체 MLB트레이드루머스도 류현진의 부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왼쪽 팔뚝 염좌는 항상 토미존 수술로 이어지는 전조 증
상이 되곤 했다”라고 조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 병원장은 “그동안 같은 부위의 문제가 재발하는 것으로 보
아, 정밀 검사에서 인대 부상이 확인된다면 토미존 수술을 재차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류현진은 한국과 미국에서 소화한 이닝 수만 2272.1이닝에 달한다. 이 수
치를 그대로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의 통산 이닝 순위에 대입하면 류현진
은 6위에 랭크될 정도다. 국제대회까지 더하면 이닝 수는 더 늘어난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엄청나게 많은 공을 던진 만큼 류현진의 왼팔 상태가 좋
지 않다는 게 많은 이들의 주된 의견이다.

금 병원장은 “류현진 선수는 2004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트레
이닝 및 컨디셔닝을 최고로 받아오면서 관리가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 공을 던지면서 인대가 버티지 못하고 손상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물론 류현진 선수의 천재적인 감각과 운동 능력이 있기에 
충분한 재활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류현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나 팔꿈치 검사를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켈란 
조브 정형외과 소속의 닐 엘라트라체 박사는 2015년 류현진의 어깨 수술을 
집도한 의사다. 류현진은 엘라트라체 박사의 소견을 들은 뒤 향후 계획을 다
시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켈란 조브 정형외과에서 연수를 받은 금 병원장은 “엘라트라체 박
사는 최고의 스포츠의학 권위자”라면서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진료 및 판단
을 구하러 갔다면 수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
다.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선수들이 믿고 수술을 하러 가는 파트기도 하고, 
이전의 좋은 결과를 경험했으니 복귀 확률이 최대한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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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은, 이소정, 김현아, 박은서 등 선수단과 정지연 트레이너는 남자 
3x3 대표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코트가 떠나가라 엄청난 열기로 응원
을 펼쳤다. 

여자 선수단은 대형 태극기는 물론이고, 남자 선수단의 이름까지 매직
으로 써서 응원 팻말을 만드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너무 빨리 끝난 3x3 아시아컵의 아쉬움을 관중석에서 목이 쉬어라 응원
으로 떨쳐낸 여자 3x3 대표팀의 열기에 대회 이튿날부터 FIBA(국제농
구연맹)의 공식 사진 기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번 대회 공식 사이
트에는 여자 선수단의 응원 사진이 줄을 이었다. 

다른 나라 응원단의 사진은 안 올라와도 한국 여자 3x3 대표팀의 응원 
사진은 매 경기 대회 공식 사이트에 업로드됐다. 

박시은, 이소정, 김현아, 박은서 등 선수단과 정지연 트레이너는 남자 
3x3 대표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코트가 떠나가라 엄청난 열기로 응원
을 펼쳤다. 여자 선수단은 대형 태극기는 물론이고, 남자 선수단의 이름
까지 매직으로 써서 응원 팻말을 만드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너무 빨리 끝난 3x3 아시아컵의 아쉬움을 관중석에서 목이 쉬어라 응원
으로 떨쳐낸 여자 3x3 대표팀의 열기에 대회 이튿날부터 FIBA(국제농
구연맹)의 공식 사진 기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번 대회 공식 사이
트에는 여자 선수단의 응원 사진이 줄을 이었다. 

다른 나라 응원단의 사진은 안 올라와도 한국 여자 3x3 대표팀의 응원 
사진은 매 경기 대회 공식 사이트에 업로드됐다. 

김상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
에서 열리는 '2022 국제농구연맹(FIBA) 3x3 아시아컵'에 팀 닥터로 참
가한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지난 2020년부터 대한민국농구협회와의 업무
협약(MOU)를 체결한 뒤 유소년 선수부터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선수
들의 부상 예방 및 재활치료 카운슬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
다. 김 원장은 지난해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농구팀과 '2021 FIBA 아
시아컵' 국가대표팀 주치의로도 활약해왔다.

김 원장은 “이번 2022 FIBA 3x3 아시아컵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몸 관리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
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대회는 남자와 여자 국가대
표팀이 최초로 함께 출전하는 대회로 3x3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팀 닥터로서 모든 의학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
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양현 3x3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김상범 원장의 도움으로 선수들
의 컨디션 관리가 잘 되어있다. 우선 예선전을 통과하는 것이 1차 목표
이기 때문에 예선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본선에 진출하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장 박민수도 “이
번 3x3 대표팀의 세대교체가 잘 진행되었다. 열심히 훈련한 만큼 예선
전을 통과하여 본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
고 전했다.

[3x3 아시아컵] 8강 진출의 숨은 주역, 
'女 3x3 대표팀과 김상범 팀 닥터'

세종스포츠정형외과, 3X3 농구대표팀 
의무지원차 싱가포르행

ROOKIE쿠키뉴스

워낙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여자 선수단이다 보니 대회 관계자들은 경
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한국 여자 선수단을 기다렸고, 장내 
MC 역시 계속해서 한국 여자 선수단을 거론하며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지난 2017년부터 3x3 국제대회에 출전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세였다. 조용하다 못해 존재감 자체가 없었
던 한국은 스스로 소외를 선택한 외톨이 같은 신세였다. 심지어 3x3 국
제대회에 태극기를 챙겨 출전한 것이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여자 선수단이 관중석에서 흔드는 태극기는 경기장에서 단연 돋보였고, 
남자 선수단은 여자 선수단의 응원에 8강 진출의 성과를 냈다.  

남자 3x3 대표팀 강양현 감독 역시 "여자 3x3 대표팀의 응원이 큰 도움
이 된다. 없던 힘도 난다. 대회에 탈락해 마음이 아플텐데 남자 선수들을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감동받았다"라며 매 경기 인터뷰 때마다 여자 선
수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이번 3x3 아시아컵 남자 3x3 대표팀 8강 진출 뒤에는 김상범 팀 닥터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다. 

5대5 대표팀에서도 팀 닥터로 의무 지원에 나섰던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상범 원장은 농구가 좋아 사비로 이번 3x3 아시아컵 현장에 동행했
다. 김 원장은 광주 조선대 소집훈련부터 대표팀 선수단의 몸 상태를 돌
봐줬고,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밤낮없이 선수단 치료에 집중했다.

김 원장은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감동을 줬다. 김상범 원장은 우리와 
경기를 치른 다른 나라 선수가 다치면 굳이 해당 선수를 찾아가 치료를 
해줬고, 이 소문이 나자 쿠웨이트 선수는 먼저 김 원장을 찾아와 치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녀 3x3 대표팀의 매력에 푹 빠진 김 원장은 남
자 3x3 대표팀의 8강행이 확정되자 예정됐던 수술 일정을 미룬 뒤 출국 
일정을 변경하고 8강전에 함께할 정도로 진심으로 3x3 대표팀을 위하
는 모습이었다. 팀 닥터로서뿐 아니라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단과 응원
단으로도 맹활약한 김상범 원장. 

김 원장은 "협회에서 3x3에선 부상이 많이 없어서 팀닥터가 크게 필요
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발했는데 현지에 와서 보니 너무 격렬하
고, 잔부상부터 큰 부상 생길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x3 대표팀에 팀닥터를 포함한 의무지원이 지속적으로 필
요해 보인다. 나부터 3x3에 관심을 갖고, 3x3 국가대표가 앞으로 더 선
전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너무 고생한 남녀 3x3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김지용 기자 

지난 7월 13일, 16일 영국 EPL의 토트넘 홋스퍼, 스페인 라리가
(Laliga)의 세비야 FC, 팀 K리그가 참가한 쿠팡플레이 초청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큰 호응과 함께 마무리됐다. 두 팀의 초청이 대성공을 이룬데
에는 한국의 스포츠의학도 한 몫을 톡톡히 했다. 특히 세종스포츠정형
외과는 뛰어난 의료진과 시설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의료지원은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KOSSM에 의해 구성되었다. 13일 토트넘 홋스퍼와 팀 코리아 경기를 
포함 16일 토트넘 핫스퍼와 세비야 FC 경기 모두 코리아정형외과 은승
표 메디컬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 
경기닥터 등 실전경험 풍부한 전문인력 구성을 통해 KOSSM의 의료/
의무지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그 중 눈에 띄는 방문은 국내 스포츠의학 경험도 포함됐다. 세비야 FC 
선수단 팀닥터 호세 라몬 피네다 굴리앙(Jos  Ram n Pineda Gulli n)
를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방문, 메디컬 테스트를 
3일간 진행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김진수 병원장과 차민석 병원
장을 비롯한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장원봉 실장 등이 메디컬 테스트
를 통한 교류를 경험했다. 세비야 FC 클럽 내 메디컬 테스트와 다른 점
을 비교해 보는 등 의학적 지식 교류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걸로 전
해진다. 

유렵클럽인 EPL 토트넘 홋스퍼와 Laliga 세비야 FC의 이번 방한은 유
럽 축구의 수준 높고 투혼 넘치는 경기력을 통해 자국리그를 팬들에게 
어필하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수준 높은 전문성
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교류했던 시간이기도 하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병원장은 “이번 유럽클럽과의 직접 교류가 국내 스포츠의학의 
성장과 스포츠 비지니스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짧은 소
회를 밝혔다.

대한민국 스포츠의학, 
유럽 명문 축구클럽을 만나다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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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과 세종스포츠정형외과가 지정병원 협약을 체
결했다.
 
 김포FC와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다가오는 26일 솔터축구장에서 열릴 
김포FC와 부천FC1995와의 K리그2 홈경기에서 주치의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족부전문의 김진수 병원장, 무릎전문의 차민석 
병원장, 두산베어스 필드 닥터 경험을 가진 한우솔 원장 등 각 분야 대표 
의료진과 스포츠 현장에 대한 탁월한 이해도를 보유한 스포츠 의학 전
문 병원이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지난 16일 토트넘홋스퍼와 세비야FC와의 경기 
전, 세비야FC의 메디컬 테스트 및 경기닥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
시축구협회와 유소년 축구 부상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프로선수 
및 엘리트 선수의 부상방지에 노력하기도 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2022시즌 김포FC 지정병원으로 함께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러 스포츠 구단을 통해 얻은 의학적 노하우를 보다 건강
한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구단에 적극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김포FC는 경기장 전광판 및 광고 배너 등 지정병원 홍보에 적극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포FC,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지정병원 협약 체결

스포츠월드

또한 김진수 병원장은 “국내 스포츠의학의 장단점과 유럽리그의 오래된 
리그운영 경험에 의한 스포츠의학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국
내 스포츠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었다”라고 총평했다.

한편 토트넘은 레비 회장, 파라티치 단장을 선두로 콘테 감독, 손흥민, 
케인, 모우라, 요리스, 다이어 등 주전 선수 전원과 새롭게 영입된 윙어 
히샬리송까지 총동원한 대규모 입국이었다. 2022-23 시즌에 챔피언
스리그에 진출한 토트넘의 목표는 분명 팀이 최상위 포지션에 위치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을 것이다. 큰 목표를 품고 2022-23 시즌을 앞둔 
만큼 첫 프리시즌 경기를 한국에서 갖는 토트넘의 행보를 지켜보는 남
다른 의미도 관전 포인트였다.

그리고 라리가 세비야 FC의 또 다른 의미의 대규모 입국도 눈에 띈다. 
세비야 FC 라몬몬치 단장이 “이번 방문에 세비야 FC가 Laliga의 브랜드 
친근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듯 아시아로 확장을 
꿈꾸는 Laliga의 희망도 함께 들고 왔다. 그래서 세비야 FC의 활동폭이 
꽤나 넓었다. 하비에르 테바스 Laliga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Laliga 세
비야 나이트 VIP 파티’를 열고, K팝 댄스를 배우고, 남산에 오르고, 가수 
싸이를 만나고 공식 연습 이외 잘 짜여진 스케줄대로 선수단을 그룹 지
어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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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18

2022년 제24회 베이징올림픽을 맞아
Rehabilitation exercise pictogram 제작

금정섭 병원장,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동계전지훈련 
재활프로그램과 의료지원 참여

김진수 병원장, 서울이랜드 FC 동계전지훈련 
지원 및 도핑 교육 참여

2022. 01. 21

김진수 병원장, 지난 1월 15일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 에서 ‘발목을 자주 
삐면 관절염에 잘 걸린다?’ 강연

김진수 병원장 발목연골 손상 초기 치료에 대
한 주제로 메디컬투데이와 인터뷰

2022. 01. 26

김진수 병원장, 지난 1월 21일
판교정형외과 이근우 원장, 여의도통사 
오성웅 원장과 농구화 리뷰 촬영

1월 23일 초기재활 중요성 대두로
MPC환경 개선 확장공사 진행

한우솔 원장(네온정형외과 박진영교수님 펠
로우)금정섭 병원장 수술참관

홍보팀, 스포츠 손상을 주제로
상반기 광진구 버스광고 제작

SPC Club에서 차민석 병원장 ‘lateral 
meniscus injury’ 원내 강의

2022. 01. 27

지난 1월 24일 김진수 병원장 
‘대한농구협회 의무위원장 & 서울이랜드FC 
팀닥터’ 대한체육회 인터뷰

광진구 4개역 지하철 개찰구 LCD 디스플레
이 광고 올해 1월부터 추가 진행

2022. 01. 28

우리야구협동조합 정기간행물 
<우리야구 vol. 11>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광고 게재

광진구 군자동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분들과 
‘설날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 참여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컬링팀에 구급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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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07

피트니스 전문 매거진 맨즈헬스
SPC 장원봉 실장 기고

원내 금요일 컨퍼런스 SPC 박지환 팀장 발표 
:경비간 인대의 생체역학 및 재활 초기 주의점

2022. 02. 09

김진수 병원장 맨즈헬스 아식스 젤 님버스 
24 리뷰영상 촬영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군자동 주민센터에 스마일 마스크 기부

2022. 02. 10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선수
도안 반 하우 (Doan Van Hau)
수술, 재활 후 베트남으로 복귀

2022. 02. 14

LG트윈스 프로야구팀 필드닥터 
금정섭 병원장, ‘2022 LG 트윈스 
스프링캠프’ 의료지원

원내 금요일 컨퍼런스 MPC 이혜주 발표 : 
엘리트 골퍼의 어깨 재활, 후방불안정증으로 
인한 이차적 충돌증후군의 관리

2022. 02. 15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봄맞이 직원 마스크 디자인 변경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튜브 채널에
‘의사들이 추천하는 
2021년 베스트 농구화 ’ 업로드

국군양주병원 김주환 군의관 선생님 
2월 14, 15 양일 김진수ㆍ금정섭ㆍ
차민석 병원장 수술참관

유튜브채널 썸타임즈 <LG트윈스 외국인 타자 
리오 루이즈 영입 비하인드> 협찬

2022. 02. 16

금정섭 병원장 지난 2월 14일 
한국리틀야구연맹 신임 의무위원장 임명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튜브 채널에 ‘2021년 워스트 농구화’ 
업로드 예정

2022.02.17
세종스포츠정형외과
SSTC 야구과학연구소와
업무협약식 체결

2022. 02. 21

한국운동과학연구소 ESS 운동과학전문가 
자격연수 김진수 병원장, SPC(스포츠퍼포먼
스 센터)장원봉 실장 강연

의학전문 유튜브 채널 ‘비온뒤’
<어깨 탈구에 대한 모든 것>
주제로 금정섭 병원장 LIVE 강연

2022. 02. 22

이번주 <KBO Covid-19 방역, 
푸이그 합류에 대한 이야기>
feat. 박지영 아나운서

세종스포츠정형외과
2022년 내원환자 10만명 달성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튜브 채널에 
‘스테판 커리 발목부상 EP.1’ 업로드 

유튜브널 채널 ‘53초 스포츠’
올림픽 도핑주제로 업로드

2022. 03. 03

서울 이랜드 FC와 
2022년 공식 지정병원 협약 체결

오삼스포츠 유튜브 채널에 
‘세계 제일의 게임종족 대한민국’ 업로드

2022. 03. 07
MBN 특종세상 ‘엄마를 찾기 위해 
달리는 남자,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편 
김진수 병원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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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07
원내 금요일 컨퍼런스에서
SSTC 야구 과학 연구소
조준행 연구소장 강연

2022. 03. 08 3년 연속 서울 이랜드FC 공식 지정병원 

2022. 03. 16 ‘세종스포츠의과학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개설

2022. 03. 17
장대높이뛰기 신수영 선수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광고 모델 발탁

2022. 03. 23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범 원장, 한우솔 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외래진료 시작

원내 의료진 회의 

2022. 03. 28
김진수 병원장, 한우솔 원장
2022년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0차 춘계학술대회 강연

2022. 03. 29 세종스포츠정형외과
한화이글스와 업무협약

2022. 04. 01 광진구청
코로나19 방역유공 표창 수여

2022. 04. 11

(사)한국리틀야구연맹 
야구장 응원현수막 설치 

김상범 원장
MBN 생생정보마당 출연

금정섭 병원장 작년에 이어
2022년도 LG트윈스 
홈 필드닥터 위촉

2022. 04. 18

차민석 병원장,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신수영선수 경기 응원

내과 전문의 최혜진원장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진료 개시

김진수 병원장 수술에 황건하 선생님 참관

2022. 04. 20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감사패 수여

2022. 04. 22

김진수 병원장 ‘발목 뼈 조각 뗄까요? 
그냥둘까요?’주제로 의학전문 
유투브채널 <비온뒤> 강연

BFR(혈류제한)트레이닝 주제로
원내 스포츠 컨퍼런스 

2022. 04. 25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기술분과위원장 
Indra Sjafrie 방문

2022. 05. 06

SPC 5월 2일 월요스터디
주제 : AC joint injury(견쇄관절손상)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U23 국가대표팀, 
코칭스테프 방문 선수단 메디컬 체크 후 
4월 29일 인도네시아로 출국

원내 금요컨퍼런스에서 한우솔 원장 강연

제17회 도미노피자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막식에 
금정섭 의무위원장 시구

2022. 05. 10 농구 스킬아카데미
‘스킬팩토리’와 협약식 체결

2022. 05. 10

원내 화요컨퍼런스
주제 : ‘biomechanics of the shoulder 
during sports’ (운동 중 어깨의 생체역학)

금정섭 병원장, 
'알기 쉬운 토미존 수술' 출간

2022. 05.11

볼미디어 : 매거진 농구인생과 
협약식 체결

원내 수요컨퍼런스 
주제 : ‘Calf strain protocol study’ 
(종아리 염좌 프로토콜 연구)

2022. 05. 12
금정섭 병원장과 
환자 리뷰 및 상지 재활 
프로토콜 점검

2022. 05. 16

MPC 신입 트레이너 대상 
교육 실시 : 박근옥 트레이너의 
‘밴드운동’ 교육

SPC 운동ㆍ재활기구 
부품 수리 및 교체

2022. 05. 20 원내 컨퍼런스:
MPC 박성욱 팀장의 ‘피로와 부상과의 관계’

2022.05.26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병원장과
신입사원과의 대화시간 

원내 동아리 활성화
SPC와 MPC멤버로 구성된 탁구동아리, 
축구동아리 첫모임

2022. 05. 31
김진수 병원장 수술에 오산중학교 황건하 트
레이너, KCC이지스 이정우 트레이너, KB국
민은행 이은주 트레이너, 삼성블루팡스 이승
윤 트레이너 참관

2022. 06. 03
원내 컨퍼런스 : SPC 이수혁 트레이너의 
‘Hamstring injury prevention protocol, 
recent publication : 햄스트링 부상 방지 
프로토콜’

2022. 06. 03 김진수 병원장, SPC 박지환 팀장 컨퍼런스 
발표 위해 프랑스 출국

2022. 06. 07
3x3 농구 대표팀 소집에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상범 원장 팀닥터로 참가

2022. 06. 09

한우솔 원장, 군자동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건강강좌 강연

김진수 병원장 컨퍼런스 참가 후 귀국, 
오후부터 진료시작

2022. 06. 10

금정섭 병원장과
환자 리뷰 및 상지 재활
프로토콜 점검

금정섭 병원장, 류현진 선수 기사에 의료자문

2022. 06. 13 김진수 병원장 주관, 외래간호팀 
고객감동서비스관련 원내 컨퍼런스

2022. 06. 14 설기관 보디빌딩 국가대표
인터뷰 및 촬영 진행

2022. 06. 15

금정섭 병원장 ‘2022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에
대한컬링연맹 의무과학 위원으로 참가

서울특별시축구협회와 
유소년축구 부상방지를 위한 MOU진행

용산구 효창운동장 
A보드 광고 설치

차민석 병원장 ‘심부정맥혈전증’ 주제로
수술, 병동, 외래 간호사 대상 
원내의료교육 진행

금정섭 병원장, 2022 DB그룹 
한국여자오픈 골프대회 
<팀 글로리어스> 의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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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15 대한농구협회 [3X3 농구] 
국가대표팀 김상범 원장 의무지원

2022. 06. 16
금정섭 병원장, 
김장열 세종스포츠정형외과 SPC센터장 
야구 전문 트레이닝 센터 SSTC, 54K 방문

2022. 06. 17 전직원대상으로 CS교육 실시

2022. 06. 20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현장실습

병원 모델 
장대높이뛰기 신수영 선수 인터뷰 및 촬영

2022. 06. 21
스포츠퍼포먼스센터(SPC) 
‘감속 메카니즘 : 어깨의 신장성 근육 
수축 적용’ 주제로 원내 컨퍼런스

2022. 06. 22
스포츠퍼포먼스센터(SPC) 
'운동선수에게 발생하는 발과 발목의 
피로골절' 주제로 원내 컨퍼런스

2022. 06. 24

스포츠퍼포먼스센터(SPC) 
원내 컨퍼런스 차민석 병원장 
‘Arthrofibrosis : 무릎의 관절 섬유화’ 
주제로 발표

기아 타이거즈 
‘김준재’트레이너 인터뷰 및 촬영

2022. 06. 29

국군수도병원 김재형 선생님, 
아주대학교 이도협 PK선생님
수술참관

세종스포츠정형외과 2기 광고모델
한국무용가 한승리 광고촬영

2022. 06. 30 원내 컨퍼런스 
‘그림으로 그리는 해부학’ SPC 이동욱 팀장

2022. 07. 04

대한스포츠의학회와 함께하는 
‘제2회 농구의학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 
농구협회 의무위원장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발표 

1인 병실 2.3m 최장 모션베드로 전체 교체

김상범 원장
3x3농구 아시아컵에 출전할 
남녀 국가대표 메디컬체크

7월 월례조회,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과 
신입직원 커피타임  

혈류제한 트레이닝(BFR)을 위해 
Kaatsu입고, 스포츠퍼포먼스센터 SPC,
물리치료센터 MPC 교육 컨퍼런스 진행

김상범 원장
3x3농구 아시아컵 남녀 국가대표
팀닥터로서 싱가포르 출국

2022. 07. 06

재활 및 스포츠전문 트레이닝센터 
피아크 P.arc와 업무협약 체결

금정섭 병원장과
환자 리뷰 및 상지 재활프로토콜 점검

2022.
07. 11~13 

스페인 프로축구단 세비야FC
메디컬 테스트 진행

2022. 07. 12

한국컬링 선수권대회 의무지원
스포츠퍼포먼스센터(SPC) 김장열 센터장, 
병동 정미라 팀장 방문

3x3 농구 대표팀 팀 닥터 
김상범원장 귀국 후 진료 개시 

2022. 07. 13 스포츠 트레이닝센터 BRT와
업무협약 체결

2022. 07. 15
원내 컨퍼런스 
‘CAI : 발목 불안정성 vs COPER vs 
Recove’ SPC 이동욱 팀장

2022. 07. 16 김진수, 차민석 병원장 
토트넘 VS 세비야FC 메디컬 테스트 진행

2022. 07. 20
원내 컨퍼런스 
spc shoulder protocol 
발표자 : 이수혁, 이혜주

2022. 07. 21 김포FC 공식지정병원 협약식

2022. 07. 26 차민석 병원장, 한우솔 원장
김포FC 팀주치의 취임식

2022. 07. 27 전직원대상으로 CS교육 실시

2022. 07. 28
스포츠퍼포먼스센터(SPC) 이수혁 트레이너
'어깨 재활에서의 코어의 중요성'
주제로 원내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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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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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1. 15

제주도 서귀포 동계전지훈련 
재활프로그램, 의료지원 참가
금정섭 병원장, 김진수 병원장, 차민석 병원장

        2022. 02. 04

2022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의료지원
대한컬링연맹 의무과학 위원장 금정섭 병원장

        2022. 01. 28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컬링팀에 구급백 지원
대한컬링연맹 의무과학 위원장 금정섭 병원장

        2022. 02. 14

2022 LG 트윈스 
스프링캠프  의료지원
LG 트윈스 필드닥터 금정섭 병원장

        2022. 06. 07

3X3 농구 대표팀 팀닥터로 참가
김상범 원장 

        2022. 06. 15

2022 DB그룹 
한국여자오픈 골프대회 
<팀 글로리어스> 의무지원
금정섭 병원장

        2022. 06. 28

컬링 선수권대회 의무지원
금정섭 병원장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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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1. 27

‘대한농구협회 의무위원장 & 
서울이랜드FC 팀닥터’ 대한체육회 인터뷰
김진수 병원장

        2022. 01. 15

‘발목을 자주 삐면 관절염에 잘 걸린다?’주제로 
의학전문 유투브채널 <비온뒤> 강연
김진수 병원장

        2022. 03. 07

MBN 특종세상 ‘엄마를 찾기 위해 
달리는 남자,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편 출연
김진수 병원장 

        2022. 02. 21

의학전문 유튜브 채널 ‘비온뒤’
<어깨 탈구에 대한 모든 것>LIVE 강연
금정섭 병원장

        2022. 04. 11

MBN 생생정보마당 1087회 
'뼈와 관절건강' 편 출연
김상범 원장

        2022. 04. 22

‘발목 뼈 조각 뗄까요? 그냥둘까요?’주제로 
의학전문 유투브채널 <비온뒤> 강연
김진수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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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09  2022. 01. 28  2022. 04. 01  

2022. 04. 20  2022. 06. 09 2022. 07. 14 

AREA SOCIAL CONTRIBUTION
#DEF-GH

광진구 군자동 주민센터 
‘설날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 참여

군자동 주민센터에 마스크 기부 광진구청 코로나19 방역유공 표창 수여

군자동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건강강좌 강연
최혜진 원장

군자동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건강강좌 강연
한우솔 원장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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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알람설정 #질환영상 #운동영상
Youtube Channel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유튜브 채널 수익은 전액 기부됩니다.

#팔로우 #인친 #병원일상 #병원이미지
Instagram ID : sejong_sports_hospital

#이웃추가 #좋아요 #질환정보 #치료정보
Naver Blog ID : jinni33b

#병원일상 #병원이미지
facebook page : 세종스포츠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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